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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을 지키

기 어려워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오직 하

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 어두움

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
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b

펑크족 청년무슬림들 현실불만, 
영웅심리서 비롯!

2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투고 칼럼 
김병호 목사

7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

작된 미국의 부흥이 다시 한 번 이

어나기를 갈망하는 10만 기도의 

함성이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

리세움에서 울려퍼졌다.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열린 아주사 나우

(Azusa Now) 참석자들은 인종과 

민족,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한마

음으로 LA와 캘리포니아,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간구했다. 

미국 중보기도 단체인 더 콜

(The Call)이 주최한 아주사나우 

다민족기도대회는 비가 내리는 궂

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용사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열의

를 보였다. 오전 6시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주

차장이 만원을 이뤘고, 행사장 출

입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테러나 사고 등을 대비해 엄격

한 보안 검색이 이뤄져, 긴 줄은 오

전 10시가 넘어서도 줄어들지 않

았다. 기도대회에 참석하기위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자들

의 표정은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참

가자 중에는 함께 찬양을 하며 기

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첫 번째 순서로 배정된 

한인기도순서에 맞춰 입장을 하지 

못한 일부 한인교인들이 테러위험

을 대비한 검문 등으로 입장이 늦

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그리

고 안전요원들이 입장을 서두르다 

약간의 소란이 있자 입장을 제지

하며 한인들이 입장하는 게이트를 

통제가 하기도 했다. 

이번 기도회는 기도, 설교, 찬양, 

신유집회, 헌금, 새 신자 초청 및 결

신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다민족의 연합을 위해 기도

함과 동시에 여러 민족 그룹이 기

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인, 유대계 크리스천, 라티노 등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했다. 특히 한

인들의 경우, 루 잉글 목사가 직접 

한인교계를 향해 “기도의 문을 열

어 달라” 부탁하며 행사 첫 시간을 

배정한 바 있다.

수십 명의 한인 기독교계 리더

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무대에 올

라 뜨겁게 기도를 인도했다. 먼저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이 기도회를 통

해 부흥과 연합을 기대한다”고 인

사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

회),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

회),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정기정 목사(샘물교회), 진유철 목

사(나성순복음교회),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미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기도를 

인도했다. 

모든 내용은 영어로 동시 통역

됐지만 한인들의 ‘주여 삼창’에 타

민족들도 한국어로 “주여”라 외치

며 기도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번 아주사나우 다민족 기도대

회를 위해 한인교계는 한인준비위

원회를 구성하고 80개 교회와 24

개 단체가 연합했으며 행사 전까

지 교회별로 예배 때마다 중보기

도하고 당일에는 새벽에 교회 단

위로 버스를 빌려 행사에 참석하

는 열심을 보였다. 

한편, 이 모든 집회는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최대 2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이 영상물도 언어

마다 별도 채널을 통해 한국어, 중

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실

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박준호 기자>

AZUSA NOW 다민족 기도대회 성황

우중에도 울려 퍼진 10만 기도의 함성
미국인들 중에서 교회와 가장 가

깝지 않은 세대는 다름 아닌 ‘밀레

니엄들’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 

참가한 담임 목회자들 중 61%는 ‘

유스 미니스트리’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들 중에서 하나라

고 응답하고 있으며, 7%는 단연코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하게 과반수이

상의 담임 목회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32%의 목회자는 

유스 미니스트리가 그다지 교회 사

역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

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목회자들 사이

에서 이처럼 우선순위가 엇갈리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의 ‘청소년 그

룹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의 숫자가 작

으면, 그렇게 우선되는 사역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0명 

이상이나(81%) 25-49명 정도의 

학생들(71%)이 다니는 교회들에

서는 당연히 우선순위들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주요 사역

이 된다. 반면에, 1-10명 정도의 교

회들에서는 장년이나 주일학교 그

리고 노년층 사역에 비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유스 미니스트리 역시 소위 “부익

부 빈익빈”현상이 발생된다. 유스 

그룹 사역이 큰 교회일수록 사역자

들이나 스텝들을 더욱 충원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더해 프로그램들을 

살찌우는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이나 스텝 충

원을 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스 미니스트리의 목

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나리서

치는 설문을 했다.

50명 이상이나 어느 정도의 사

이즈로 유스 미니스트리가 정상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의 유스 

담당 목회자들은 바로 “제자 훈련

과 영적 교육”(75%), “관계 형

성”(48%)이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

한다. 그리고 “전도와 아웃리

치”(20%)가 병행돼야 한다고 응답

했다.

한편 바나리서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성경공부 이외

에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들의 가치나 영향력에 대해서도 설

문을 했다.

유스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은 특

별히 캠프들, 수련회와 장단기 선

교 여행들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장단

기 선교 여행들’은 74%가 응답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고, 수

련회 장소에 가서 잠을 자는 수련

회들이 45%, 주말 내내 진행되는 

캠프들이 43%, 가족단위 선교 여

행이 35% 그리고 대형 청소년 집

회가 23%로 조사됐다. 
<3면으로 계속>

위기에 놓인 미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선 청

소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

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교회 지도자이

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연령층 역시 청년들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라난 거의 59% 정도의 밀레니

엄들이 신앙을 등지고 살아간다. 지난 10년 동안, 교

회에서 신앙인으로 자란 밀레니엄들이 교회공동체를 

떠나 비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44%에서 

52%로 수직 상승하고 있어, 미국교회 역시 ‘유스 미

니스트리’의 돌파구와 해법을 찾는데 적극적이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이러한 미국교회 내에서의 ‘

유스 미니스트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설문을 실시

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The Priorities, 

Challenges, and Trends in Youth Ministry).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유스미니스트리 현황, 추세 그리고 도전들 설문 통해 밝혀

청소년 사역 돌파구, 선교여행·사역자 훈련

위기에 놓은 미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타민족들도 함께 “주여!” 삼창

아주사나우 다민족 기도대회에서 진유철 목사가 기도인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 집이나 최근 해체

된 무슬림 급진조직 ‘벨기에를 위

한 샤리아(Sharia4Belgium)’에서 

서로 어울리며, 초대받아야만 참

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온라인으로 대화한다. 그들은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지

도자 오사마 빈 라덴보다 미국 래

퍼로 이름을 날린 투팍 샤커를 더 

잘 안다. 

성전을 위해 시리아로 가는 벨

기에 무슬림은 SNS에서 20년 전 

총격으로 사망한 샤커를 숭배하

며, 미국 도심의 척박한 삶에 관한 

그의 가사에서 동질성을 느낀다. 

고유한 랩 음악도 즐기며 젊은 무

슬림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옷차림

을 좋아하는 그들은 시리아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눈화장(‘콜’이라

고 부른다)을 하고 찍은 셀카를 친

구들에게 보낸다.

수염을 길게 기르고 코란을 든 

학구적인 독실한 무슬림과는 판이

하다는 얘기다. 그들에겐 지하디

나 급진 이슬람주의자로 불리는 

것이 최고의 찬사다. 그러나 지하

디즘이나 이슬람주의를 제대로 모

른다. 다른 시기나 다른 상황이라

면 그들은 ‘루저’나 ‘자아도취에 빠

진 불량 청년’ 정도로 불릴 것이

다.

그처럼 제멋에 빠진 얄팍한 이

슬람주의자가 지금 유럽을 위협한

다. 유럽 국가들은 급진 원리주의 

세계에 현혹된 무슬림을 대상으로 

탈급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그들에겐 그런 교육이 전혀 먹히

지 않는다. 이슬람을 거의 모르는 

무슬림을 재교육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 2014년 8월 IS에 합류하

려고 시리아로 떠나기 직전 ‘초보

자를 위한 이슬람’과 ‘초보자를 위

한 코란’을 구입한 영국인 무슬림 

2명이 좋은 예다.

시리아로 건너가 IS와 함께 싸

운 유럽의 젊은 무슬림은 섬뜩할 

정도로 많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중 

벨기에 출신이 약 470명이다. 유

럽연합(EU)에서 인구 1인당으로 

따져 최다 국가다. 그러나 전체 숫

자로만 보면 프랑스가 약 1700명

으로 가장 많다.

무엇이 그들을 급진 이슬람

의 잔혹한 문화로 밀어 넣을

까? 정보 관리들에 따르면 ‘또

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과 ‘람보 갈망증’이 그 답

이다.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사

실 웃기는 얘기다. 

EU 법집행기관 유로폴은 지

난 1월 18일자 보고서에서 이

렇게 설명했다. “외국인 IS 전

사의 경우 대원 모집과 급진화 

과정의 종교적인 요소가 ‘또래 

압력’이나 ‘역할 모델’ 같은 사회적

인 요소로 대체된다. 또 개인적인 

믿음도 관련 있지만 중요하고 흥

미진진한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낭만적인 생각도 그에 못지않다.”

유럽 젊은 무슬림의 급진화와 

테러리스트화를 막으려면, 그런 

변화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 급진주의 열성분자

와 ‘팝-지하디’를 구별하지 못하

는 허풍쟁이 정치인은 그 같은 변

화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두고 테러리스트에게 관용을 베푸

는 것과 같다고 격분한다. 그런 주

장은 무지한 사람에겐 잘 먹히지

만 정보 관리들을 분노케 한다. 

IS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훈련을 받고 그들에

게서 영감을 얻은 펑크족에 불과

한데도 그들을 ‘IS’라고 선포하면 

IS는 거대한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인기가 더 올라간다. 실제보다 더 

강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뿐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모험과 관심을 

원하는 젊은 무슬림에게 더 매력

적으로 보인다. IS가 사전에 자신

들이 전혀 몰랐던 공격을 두고도 

자신들이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이

유다.

그렇다면 살의에 찬 ‘지하디 쿨’ 

추종자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뭘까? 외국 정보기관들은 

시리아에서 싸운 뒤 돌아온 유럽 

무슬림과 가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 중 약 20%가 중동으로 떠나

기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추정한다. 전과자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

으로 척박해진 동네 출신이다.

브뤼셀의 테러범들은 ‘팝 지하

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

웃에 따르면 자폭테러범 아브라힘 

엘 바크라위와 동생 칼리드는 독

실한 무슬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과가 있었고 브뤼셀 부근의 험

한 동네에서 성장했다. 브뤼셀 자

벤템 공항에서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에 감시 카메라에 찍힌 형 바

크라위와 다른 극단주의자 2명의 

모습은 그들이 이슬람을 잘 모른

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두 옷차림

이 단정치 못했고, 2명은 이발을 

하지 않아 머리가 무성했으며, 적

어도 1명은 콧수염이 제멋대로 자

란 상태였다.
<3면으로 계속>

지난 3월 22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테러

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약 300명이 부상했다. 

사실 전혀 예상 밖의 테러공격은 아니었다. 벨기에

는 시리아로 가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에 합류해 싸운 뒤 돌아오는 젊은 무슬림의 온상이

다.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그들은 언

제 테러를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러나 

종전의 극단주의자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과

거의 알카에다도 아니고 심지어 진정한 IS도 아닌 ‘

뉴에이지 킬러’다. 그들을 IS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

협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IS의 선전만 

도와주는 셈이다.

그들 대다수는 2001년 9·11테러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어린이였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지금은 시리아에서 벌어

지는 전쟁을 늘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이슬람에 관

한 지식도 별로 없다. 열성적인 이슬람주의자라기

보다 겉멋만 든 지하디(성전주의자)다. 정보 전문

가들은 그들을 ‘지하디 쿨’이라 부르며 라이프스타

일로 ‘팝-지하드’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뉴스위크지는 보도했다(Be lg ium ’s  New 

Extremists: As Shallow as They Are Deadly: The 

old-line extremist networks have no connection 

to today's “jihadist cool” aficion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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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족 청년무슬림들 현실불만, 영웅심리서 비롯!
뉴스위크, 젊은 무슬림 온상 된 브뤼셀의 “겉멋만 든 팝 지하디” 성장 배경과 대책 보도

시론

우리가 잃은 것은 순수함이다! 

이민생활 속에 어떤 이유로 가든 

대개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을 다녀오는 것은 즐거움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길고 지루한 비행시

간을 잘 보내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

이다. 잠을 자는 것도 만만치 않고 기

내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책 한 

권을 들고 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책도 안 된다. 책이 너무 두꺼워도 얇

아도 안 된다. 너무 어려워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책이나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 이야기가 뻔 하

면 둘 다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 중에 택한 책은 

‘문익환 평전’. 800페이지가 넘으니 다소 부담스러운 책이기도 하였다. 

신학적으로 나와 거리가 먼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택하게 

했다.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간 분

으로 삶의 궤적이 나와 다른 분인 것에 호기심이 생겨 얼마 전 사둔 

책이었다. 

우선은 유려한 문체로 그의 평전을 써준 호사를 누리는 문 목사가 

부러웠다. 그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해외 민족운동

과 항일운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북간도의 계획 이주촌이며 윤동

주의 고향으로 유명한 연길 바로 밑에 있는 명동촌 출신이며 그곳에

서 초중 고교를 마쳤다는 사실도 내 마음을 끌었다. 당시 명동촌은 민

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구국일념으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애국지사

들이 이상촌 건설의 일환으로 세운 마을이었다. 또한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어 참된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환경이었다. 그곳

에서 나고 자란 문 목사에게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같은 배를 탄 동지

일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는 흑백 영화 “동주”에 나오

는 윤동주, 송몽규와 함께 더 할 수 없이 다정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독

서의 흥미를 더해 주었다. 윤동주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특별한 재주

가 있었고, 송몽규는 연설을 잘했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두드러져서 장

래에 독립군이 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았다. 그런 가운데 문익환은 

훤칠한 외모에 음악적 재능이 분명하고 피아노도 잘 치는 사람이었다. 

영화 “동주”에서도 보듯이 윤동주는 송몽규가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

예에 당선되고 교토제국대학에 들어가고 성격이 더 적극적이어서 사

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  마찬

가지로 문익환은 윤동주에 대해 늘 콤플렉스를 느꼈다. 그런 콤플렉스

가 문익환 목사에게 작용하여 29세의 나이로 이국땅에서 애석하게 요

절한 윤동주의 삶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문익환 목사는 해방 이후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의 탁월한 영어실력

으로 통역원으로 일하였다. 그 가운데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한국인 

없이 한국의 문제를 결정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기도 하며 민족

의식이 더욱 불붙는다. 그리고 전쟁 후 혼란스런 분위기에서 나라의 

어지러움을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든다. 성경

의 ‘공동번역본’을 번역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번역가로서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되어 국가보안법을 어기

면서까지 방북을 결행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 얼싸안고 형제 운운하

기까지 한 것들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느

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민

주화 운동을 하여 총 5회에 걸쳐 12년간이나 옥살이를 하는 그런 신

념어린 삶의 모습을 보면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만개한 꽃처럼 피어나지 않았

는가. 그는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21개

월의 수감생활을 형 집행정지로 마감한 때가 76세였다. 그러니까 보

수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

나님의 사명으로 받은 것을 위해 노구에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

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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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합류 유럽거주 청년들 20%가 정신질환자, 전과자, 빈민가 출신

람보가 되고픈 자국민에게 위협...‘액션히어로’ 정치인이 문제 악화

브뤼셀 자폭테러 



<2면에서 계속>

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핍박과는 다른 것이다(

눅12:51).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지

만 생활이 나쁜 목사와 교계 지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세상이 말하

는 횡령, 사기, 학력 위조, 세습, 성

폭행, 살인과 같은 대표적인 죄악

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목사들의 

죄악은 아닐지라도 많은 목회자들

의 세속화와 부패지수가 심각하다. 

지난 4월 9일은 110년 전에 로스

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하나님께

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날이다. 

그날 그 시간에 쓰임 받았던 사람

들을 보면 그들 자체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사

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

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응답하

셨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회를 비

롯한 전 세계의 교회들의 지각변동

을 일으키셨다. 교리적인 정통성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순수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

들의 삶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며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

상의 그늘에 서있는 자들의 편에 

기꺼이 서는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danielkmin@yahoo.com

<2면에서 계속>

반면 9·11 비행기 납치범을 포

함해 무슬림 전통을 잘 아는 자폭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을 위한 마지

막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정결의식

을 행한다. 머리와 콧수염, 턱수염

을 단정하게 깎고 면도를 깨끗이 

하며 목욕재계에 손발톱도 정성껏 

다듬는다. 이슬람의 가르침대로 천

국에 갈 때는 몸을 깨끗이 정화한

다는 의미다. 이슬람에 정통한 자

폭 지하디는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 

알라에게 예를 갖추지 않으면 천국

에 갈 수 없다고 믿는다.

벨기에 겐트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리크 쿨새트는 최근 벨기에에 

이처럼 이슬람을 잘 모르는 무슬림 

극단주의 하부문화가 생겨나게 된 

환경을 연구했다. 암울한 노동시장

에 직면한 벨기에의 젊은이는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자살률과 고교 

중퇴율이 높다. 그는 “벨기에의 청

년 대표들은 최근 많은 젊은이가 

활기와 희망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

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IS 팬

이 된 유럽의 무슬림은 이성이 아

니라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민간 

정보분석·안보 전문업체 수판그룹

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서 “예민한 청소년 집단이 목적의

식이나 소속감 없이 몰려다니는 곳

에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IS에 

포섭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고 설명했다.

유럽의 무슬림이 IS 이념에 빠지

는 현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

다는 뜻이다. 감염자 곁에 있으면 

같은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

다. 지난해 11월 얀 얌본 벨기에 내

무장관은 브뤼셀의 이민자 구역인 

몰렌벡을 시리아에 다녀온 젊은 무

슬림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브뤼셀 테러 수사가 곧바로 몰렌벡

의 용의자 추적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정보 관리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실을 잘 안다. 벨기에 당국은 몰

렌벡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거

주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 유

로폴은 테러공격 위협 수위가 10

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다며 대도시 

심장부의 ‘소프트 타깃(일상 공간

의 민간인)’을 노리는 공격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를 

지목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잘 안다고 

해도 종교적 열성분자가 아닌 새로

운 부류의 이슬람주의 팬이 감행하

는 테러공격은 저지하기가 매우 어

렵다. 알카에다처럼 지휘체계가 확

실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세포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들 

다수는 시리아에 가서 IS로부터 전

술을 배운 뒤 귀국한다. 총과 사제 

폭탄, 명성을 얻고 싶은 욕구만 있

으면 ‘루저’가 친구와 동료 사이에

서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

계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들의 공격을 IS 소행이라고 몰아붙

인다. 지도부가 알지도 못했던 공

격을 감행했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IS는 불우 청소년들에게 더 잘 먹

히게 되고 그런 인기로 더 많은 팬

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

카에다를 상대할 때 필요한 군사전

술과는 아주 다른 방법이 필요하

다. 유럽과 미국이 단지 공습 같은 

무력으로 IS 문제를 해결할 순 없

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특정 구

역(예를 들면 브뤼셀의 몰렌벡) 공

습을 원치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는 정보원과 위장 

잠입을 동원한 수사와 유럽 젊은이

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허풍 떠는 정치인

과 논평가들은 계속 무지하게 유럽

의 ‘팝 지하디’ 현상이 문명의 충돌

이라고 외치고, IS가 통제하는 네

트워크가 거대하다고 대중을 겁주

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차분한 

해결책을 무시하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서방은 람보가 되고 싶은 소

수의 자국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

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액션 히

어로’처럼 대응하려는 정치인이 문

제를 악화시킨다.

사진설명: 지난해 11월 파리 테

러와 관련된 용의자가 브뤼셀의 몰

렌벡에서 무장경찰에게 체포됐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이번 설문에 참가한 청소

년 사역자들 중 88%는 선교 여행

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

와 신앙의 성숙과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선교 여행들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설

문에 참가한 사역자들 중 57%는 

미국 밖으로 선교 여행들을 보내고 

있고, 42%는 되도록이면 가족 단

위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선교지

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응답했

다.

담임목회자들 역시 유스 미니스

트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으로, 61%가 ‘선교 여행들’을 손꼽

았고, 그 다음으로 주말 캠프들

(55%), 철야 수련회들(39%) 그리

고 대형 청소년 집회(34%)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역에 있어 도전

도 만만치 않다.

바로 교회공동체에서 이루어지

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나 청소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청

소년 사역을 자신들을 위한 ‘소비 

상품’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

서 청소년들에게서 리더십이나 주

체적이고 능동적인 참가 의식이 결

여되며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어떠

한 형태로의 관련성이 형성되지 못

하고 있다는 심각한 도전이 있다.

결국 청소년 사역자들은 “아이

들이 너무 바쁘기”(86%)에 효과적

인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다. 여기에 부모들의 무관심(41%), 

결손 가정의 여파(31%), 어른 자원

봉사자들의 부재(22%), 청소년들

의 흥미 없어함(20%) 그리고 청소

년들이 리더십 역할에 관심을 보이

지 않는 것(19%)들이 청소년 사역

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재정적 지

원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역자들은 

불과 8%에 불과했다.

결론으로, 이번 설문은 대부분의 

담임 목회자들은 청소년 사역의 가

능성에 대해 열정적이라는 점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교

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국한되지, 어떠한 분명한 전략들이

나 청소년 사역에 있어 충원될 수 

있는 스텝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설문은 미 전역을 대상으

로 무작위로 선정된 463명의 청소

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벌인 설문 

결과로, +/- 4.6% 오차율과 95% 

신뢰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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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라 이 언  에 드 워 즈 ( T r y o n 

Edwards)는 “염려는 생명의 빛을 퇴

색시키고, 광택을 없애며, 힘을 약화시

키는 자이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하는 것만이 

그에 대한 최선의 예방이요 치유이다”

라고 했다. 염려는 쓸데없는 노력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

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6:27)고 말씀하셨다. 한국 속담에 “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과 같이 염려도 

쓸데없는 짓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왜 염려가 불신앙인가? 빌 4:6에 보면 “아무 것

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는데 기도는 도무지 하지 않고 염려

하니까 불신앙이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다. 이 

염려와 근심은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소를 품

고 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인 것이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인들이 항상 품고 다니는 것이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내 힘으로 살고 또 내 힘으로 무엇을 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성공 여부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

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

합화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입히

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 없고 하루도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인생들

에게 기쁜 소식(복음)이 아닐 수 없다. 염려는 무서운 독이라고 했다. 

염려가 누적되면 정신 파탄, 생활 파탄, 나아가서는 인생의 파탄까

지도 초래하게 된다. 신경질환, 노이로제 등은 염려가 누적되어 생긴 

병이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사랑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

운데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힘쓰라

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염려가 물

러간다.

존 호가이(John Hoggai) 박사의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란 책에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공식을 말했다. ①찬양하라(Praise) ②

네 마음을 평정하라(Poise) ③기도하라(Prayer) ④평안을 지녀라

(Peace) 산더미 같은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불신이 문제

다. 불신 때문에 주님 찬양하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

지고, 불신 때문에 기도의 숨통이 막히고, 불신 때문에 영혼의 평화가 

산산조각난다. 

시 37:5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

리라” 했다.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은 아

무 것도 없다. 건강, 재산, 걱정, 염려, 불행, 고통, 현재, 미래, 사업 등 

모두 다 맡겨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주시고 책임져주신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때만이 나는 염려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바란다. 롬 

8:28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다. 세상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만사가 합동하여 유익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려 보기 바란

다.
nammicj@hanmail.net

염려는 불신앙이다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청소년 사역 돌파구, 선교여행과 사역자 훈련

펑크족 청년무슬림들 현실불만, 영웅심리서 비롯!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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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

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를 맺어 자라는도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

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의 신실한 일꾼이요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

리에게 알린 자니라 

본문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갖

게 된 것을 바울이 하나님에게 감

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게 복음을 전해 준 에바브라가 그

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며 성령안

에서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의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러아 ‘유앙겔리온’은 좋

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을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곧 복

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

하셨을 때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2:10)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 복음입

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과 함

께 하심이 복음입니다. 어린이를 영

접하시고 여인들을 해방하시고 병

든 자를 치유하심이 복음입니다. 눌

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인을 용

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 그가 하신 모든 

사역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입니다. 만일 ‘성경 중 어느 구절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였는

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요한

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

는 자가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6절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

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값없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

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

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을 주고 복음을 산 사람이 있습

니까?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올 때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는 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거저 받았

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

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

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하

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

다. 

복음의 열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

이 옥토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

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복음에도 

생명력이 있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

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면 열매를 맺어 자랐습니다. 여기

서 ‘온 천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로마제국 전체를 가리킵

니다. 복음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

어서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

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

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

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니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1;16)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초인간적인 능력

이요 하나님의 힘 그 자체 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죄와 구습과 옛

사람을 파괴해 버리고 우리 속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새 

생명을 싹 띄우고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일군

사도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가치

를 깨달은 후 그리스도를 위해 모

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복

음으 일군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

이 전한 복음을 받고 열매를 맺은 

에바브라는 그의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골로새인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7-8절에 ‘이와같이 우리

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

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

에게 고한자니라’고 에바브라에 대

해 말합니다. 

예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으로서 골로새에 갈 수 없는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생활

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따

르더라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를 맺으며 성장한 모습을 본다면 

복음의 일군들은 현세에서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

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도록 우리도 이 복음의 

일군이 됩시다. 
josephycchang@yahoo.com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원로)

푸/ 른/ 초/ 장  

복음의 열매 
(골로새서 1: 6-8)

지금 우리 고국에서는 20대 총

선을 수일 앞둔 상황에서 8일과 9

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었

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총선

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여느 총선보다는 유권자

들이 그간의 기득권 세력의 정당

들을 심판하려는 수준 있는 한 표

가 행사되어질 것으로 내다보았

다. 이는 오늘 아침 목포에서 목회

하는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얻은 

정보이기에 순전히 동생 목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아무튼 동생과 긴 통화가운데 ‘

왜그 더 독’이라는 말이 나왔다. 

내용은 얼마 전 친박계의 핵심인 

윤상현의원의 막말과 관련해서 

관심 받게 된 시사용어중의 하나

가 ‘왜그 더 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먹혔다면서 

유권자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

었다.

‘레임덕 lame duck’과 함께 ‘왜

그 더 독 Wag the Dog’이란 말은 

정권 유지기간 동안 권력의 공백

이 생기는 것을 ‘레임덕’이라 하면 

‘왜그 더 독’은 꼬리를 지나치게 

흔들어 개의 몸통이 흔들리게 하

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사소한 일

이 중대한 일을 결정짓게 한다는 

뜻이다. 물론 미국 언론이 자주 사

용하는 말을 우리 고국에서 수입

해서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국에서 있었던 

1992년 부산 '초원 복집 사건' 이

었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 녹

취록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내막

은 이렇다. 당시 대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부산의 '초원 복집'이란 

식당에서 김기춘 전 법무장관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모였다. 그

리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승리

를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귀가 있

었는데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측이었다.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김영삼 후보 

측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런데 오히려 불법 도청이 역공을 

받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오

히려 YS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결국엔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

사실, 요 6장에도 ‘왜그 더 독’ 

현상이 있었다. 예수 당시 팔레스

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

님 말씀보다 떡 문제에 매달려 살

았고, 경제 문제만 좋아지면 인생

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소망에 기

대어 살았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갔고, 꼬리가 몸

통을 흔드는 ‘왜그 더 독’ 현상이 

유대 사회를 혼돈의 광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내용을 살피면, 예수께서 벳새

다 들판에서 보리 떡 5개와 물고

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한적한 산으로 가셨다가 날이 어

둑어둑해지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사

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여주신 예

수를 찾아 나섰고, 벳새다 구석구

석을 다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자 

배에 올라타고 가버나움까지 와

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들이 예수를 그토록 찾게 된 

이유가 뭘까? 요 6: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다.” 

이 말씀은 너희가 열정을 다해

서 바다를 건너 나를 찾아온 것은 

육신의 떡으로 배부르려는 충동

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

다. 유대 군중은 겉으로 드러난 떡

의 기적만 보았고, 오병이어라는 

표적 속에 담긴 예수가 누구신지

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떡 중심

의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고 진단하신 것이다. 

오늘 이 땅에는 ‘왜그 더 독’ 현

상이 너무도 많다. 특히나 기독교

신앙이 본질을 잃으면 변질된 신

학이 나오게 되는데 물질이 십자

가를 떠밀어내고, 맑시즘이 기도

를 대신하고, 정치학, 사회학 이론

들이 말씀보다 앞서가고, 철학논

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치하는 ‘왜

그 더 독’ 현상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점점 구원

이 멀어지고, 인생의 본질인 생명

의 떡 예수는 외면당하고, 비본질

적인 육신의 떡, 경제만을 좇는 사

람들이 넘쳐나고 마는 것이다. 심

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피 흘

리신 십자가가 표적이 되지 못하

고 그저 세상적인 기적, 대박이나 

붙잡고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

다. 

이사야 선지자도 ‘Wag the Dog’ 

현상을 이기라고 예언한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하지 말고, 인생의 참된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와서 그 말씀

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 진정한 

배부름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부디 ‘왜그 더 독’ 현상을 이기

고, 진정한 배부름으로 살아가시

기를 축복한다. 

umkyusu@gmail.com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왜그 더 독(Wag the Dog) 현상

빛과 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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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미 2016년 전에 일어

났던 고대 사건인데요. 이 고대의 사건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도

로 믿게 하려면 쉽지 않는 줄 압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고대 

사건을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LA에서 전 권사

A: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

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열려 있었고  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부활의 사실을 흥

분하여 알렸을 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었지만 그것

이 제자들에게 체험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

활 사건이 그들에게 신앙 사건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에 나타난 

메시야의 구원사건”( Salvation Event)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은 이 과거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16년 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의 사건

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 사건으로 적용이 되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사건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이 나를 위한 신앙사건화가 되

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

활사건은 2016년전 고대의 사건입니다. 우리와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믿어지려면 성령

님이란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제 큰 아들 샘이 결

혼해야 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목회

하는 교회의 어느 장로님 딸인 아이리스와 연결이 되어 전혀 알지 못하

던 남녀가 부부로 엮어지게 되었습니다. 중매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

니다. 중매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남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

로 연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고대의 예수님과 현재의 우

리를 연결시켜줍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예수님과 땅의 우리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 감화하시면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현재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생명과 절대적인 관계에 

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에 성령님이 강림

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중매의 

영이십니다. 전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고대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의심 없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성령의 중재로 2천년 전 부활사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에서 “성

전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이제는 미 전역의 공립학

교뿐 아니라 정부빌딩들, 화장실

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남녀 함께 

같은 시간에 혼용을 시키려는 이

유가 정말로 성전환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정

치적 욕심을 위한 이유일까요?  

이런 잘못된 정치적 이유를 받

아들이고 있는 기업들과 학교들 

중, 바로 지난주에는 덴버에 있는 

Montview Preschool & Kinder-

garten에서는 겨우 4살밖에 안된 

아이들에게까지 성전환과 동성애

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가르치

는 일이 있어 학부모님들이 항의

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전환자들을 위한다

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삶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

저 우리는 성전환을 시켜주는 전

문 의사들과 성전환자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너무 숫자가 적어서 수

년 동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

던 미 전역의 성전환자에 대한 확

률이 CDC나 뉴욕타임스에서 전

한 리포트는 바로 2011년 Wil-

liams Institute에서 조사한 것으

로, 미 전역의 성전환자들이 0.3%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http://williamsinstitute.law.

ucla.edu/wp-content/uploads/

Gates-How-Many-People-LG-

BT-Apr-2011.pdf)

성전환생활을 하였다가 정상인

으로 돌아온 Walt Hayer의 간증 

1966년 10월 4일자 뉴욕데일리 

신문의 가십난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던 한 여성이 맨해

튼에 위치한 여러 클럽에 입장한

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합킨스 클

리닉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자에서 “그녀”라고 바뀐 

남자는 바로 Walt Hayer이었습니

다. 13년 후 1979년에 이르러선 성

전환수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

을만큼의 꽤 많은 성전환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비로소 실제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가능해

진 것이었죠.

성전환 수술의 효과와 환자들의 

결과는?

첫 번째 발표는 Dr. Harry Ben-

jamin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는 성

전환 환자를 위한 개인병원을 운

영하며 그들을 위한 호르몬치료

와 성전환수술의 지지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환수술을 실행하는 의사

였습니다. Journal of Gay & Les-

bian Mental Health 잡지에 따르

면 1972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미

국에서 수 천명이넘는 많은 성전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벤자민 박사의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Charles Ihlenfeld라

는 의사는 동성애자(게이)로서  벤

자민과 함께 일하는 6년간 500명

이 넘는 성전환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감행했던 의사입니다. 그

런데 그는 500명이 넘는 성전환수

술을 하다가 점차 성전환 치료결

과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

니다.  

찰스 의사에 의하면 “수술 받은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했어요. 결

국, 수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

살을 선택했죠. 성전환을 하러 수

술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중, 제

가 볼 때 80퍼센트의 사람들은 수

술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의 적합한 나

머지 20퍼센트 사람들의 경우에

도 전혀 평탄치 못하며, 성전환수

술이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완

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절대로 없

다고, 자신이 그동안 수술시키고 

그 이후의 결과들을 종합한 실례

들을 얘기했습니다. 

찰스의사는 성전환수술과정들

을 일종의 ‘집행연기’라고 표현했

는데요. 그 의미는 수술 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15년 정도는 나

름 만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

전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1960년대에 남성이 여

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고 신

문에 나와 미 전역을 놀라게 했던 

Walt Hayer는 자신의 선택이 절

대로 가치있는 선택이 아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수술한지 7-8년 

후에 그는 상태가 

더 악화됐기 때문

입니다. 거울에 비

친 자신의 모습은 

여자였고. 서류상

에도 마찬가지로 

여자였지만 그 ‘집

행연기’ 기간이 끝

난 후 Walt는 다시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

견했는데, 마치 전에 그가 간절히 

여자가 되고 싶어했던 것과 같은 

간절한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Walt Hayer는 자신의 감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술을 받

았던 찰스의사에게 가서 전문 의

사로서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

데, 찰스 역시 Walt Hayer와 동의

했습니다. 찰스 의사는 500명의 성

전환 환자치료 경험을 토대로 이

야기하며, 성별을 바꾸고 싶은 욕

망은 심리학적인 요소에 의한 것

이라고 Walt Hayer와 같은 결론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의사와 Walt Hayer는 그 

이후, Paper Genders라는 책을 집

필 중이었을 때 찰스의사와 통화

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성

전환수술에 관한 그의 견해가 달

라진 건 아닌지 궁금했기 때문이

죠. 하지만 찰스의사도 여전히 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

니다. 

요즘처럼 성전환에 대한 정치적 

변화가 많은 가운데도 동성애자이

기도한 그가 성전환수술은 성전환

을 갈망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소

에 대한 해결책이 도저히 될 수 없

다는 생각을 고수한다는 것이 당

시 Walt Hayer로서는 매우 흥미

롭기도 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

다. 그는 당시 정치적 측면에 맞

춰가지 않고 오직 임상사례연구를 

토대로 한 그의 솔직한 입장에 감

사를 표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

니다. 

Johns Hopkins University 

Gender Clinic의 발표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심리행동과

학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Paul 

McHugh 의사는 그 당시 클리닉

의 원장이었던 Jon Meyer 의사

를 통해 그동안 치료받아왔던 성

전환 환자들의 결과에 대한 철저

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McHugh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

습니다. 

“수술 받은 환자들은 심리적으

론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

었어요. 그들은 인간관계나 직장 

내에서 수술받기 전과 같은 문제

들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들이 가

지고 있던 문제로부터의 탈출이라

는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죠.” 

Walt Hayer는 2015년에 

McHugh 의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는 찰스 의사에게 건넸

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성전환 수술에 관하여 견해

가 바뀌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Paul McHugh 총장 역시 아직은 

성전환수술은 의학적 정당성이 없

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변화

에 치우치지 말고 의학적으로 밝

혀지는 사실들을 토대로 의술을 

행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는 말

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거론된 찰스

와 폴 McHugh 의사들은 성전환 

치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

들입니다. 찰스 의사는 동성애 심

리학자이고 McHugh 의사는 이성

애 심리학자입니다. 두분 모두 예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결론을 내

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환

수술은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동성애와 심리적 요소의 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성전환자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밝히는 “성전환”의  아픔과 실체! 

성전환 수술로는 환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수술 후 7-15년 즐길 수 있으나 결국 다시 심경 변화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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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디 올 라 

종족은 넓

게 흩어져 

있다. 대부

분이 아이

보 리 코 스

트에 거주

하나 더러

는 부르키

나 파소, 말리, 가나 그리고 기니비

소 등지에 살기도 한다. 동부에서 

기니비소로 이주한 경우도 있으며 

1400년 경 포르투갈인들이 노예무

역의 새 지경을 개척할 때 첫 번째 

희생자들이었다. 

기니비소는 1879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정부에 의해 

노예무역의 전초기지가 됐다. 그

러나 1950년대 아프리카 민족주의

의 움직임으로 인해 독립전쟁이 

시작돼 1974년 마침내 자유를 얻

게 됐으며 해방 정부는 재빨리 대

외적인 교역의 독점을 위한 거점

을 마련했다. 디올라 종족은 상업

을 통해 외부 종족들과 긴밀한 접

촉을 꾀해왔으며 이것은 전사, 학

자 또는 상인 등으로서의 개개인

의 정체성을 찾던 이들에게 자기 

가치를 부여해주었다. 디올라 종

족은 주요 무역 언어인 디올라 

Dyola(줄라 Jula)어를 사용하는데 

Dyola 라는 뜻 또한 “행상인”을 뜻

한다. 

삶의 모습

디올라인들은 족벌을 형성해 사

는데 족벌이야말로 이들의 삶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일면이다. 이들

은 각자의 족벌에 대한 절대 충성

을 보이며 긍지를 가지고 방어하

며, 춤과 이야기 등의 구전을 통해 

그들 족벌 역사와 헌신을 표현한

다. 디올라 종족은 남녀 각각 진흙

이나 시멘트로 만든 구별된 집에 

살며 남자들은 원형의 집에, 여자

들은 장방형의 집에 거주한다. 아

버지는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아들

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며, 가족의 

남성 연장자는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성행하며 

족벌 내의 결혼을 선호하고 보편

적으로 여자들은 16세에, 남자들

은 18세에 결혼한다. 

촌락내의 보건 위생 상태는 매

우 열악해 45세 이상 성인은 디올

라 전체 인구의 13%에 지나지 않

는다. 또한 인구의 절반가량이 15

세 미만이므로 노인, 특히 남자가 

이슬람 학자일 경우에 대해 특별

한 존경을 표한다. 

디올라 종족은 1500년대에 정착

하기 시작했는데, 더러는 독립된 

촌락을 형성했고, 이미 형성된 촌

락에 정착한 부류도 있었다. 이들

은 대체로 특별히 구별된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러한 습관은 오늘날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디올라’라는 단어는 종족이나 

문화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무슬림 

상인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이

다. 상인이나 사업가로서의 성공 

외에도 이들은 가축 사육과 곡물

재배도 겸한다. 땅콩, 쌀은 이들의 

주요 농작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수공예가로서 양질의 도자

기나 목공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디올라 사람들의 기본적 도덕률

은 순종, 정직, 종족에 대한 헌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율들은 

이들이 가진 인간의 존엄성에 대

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다. 

신앙

대부분의 디올라인들은 수니 무

슬림들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무

슬림들이 일컫는 “이교도”들로서 

전통적인 정령숭배 신앙을 따르는 

이들이다. 그러나 서부아프리카 

이슬람은 다른 이슬람에 비해 일

반적으로 지역 전통을 인정하며, 

지역 풍습의 다양성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영원하며 전지

한 창조자로서의 유일신에 대한 

믿음, 수호의 영들과 천사들의 존

재, 성소 또는 지성소에 대한 관념, 

의사소통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

고 복잡한 관념을 설명하는 유추 

등. 

필요로 하는 것들

보건위생, 건강 증진을 위한 시

설들이 부족하다. 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의

료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소수의 디올라 개종자들이 있으

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

들은 거의 없다. 이 무슬림 종족에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은 사

역자가 필요하며, 전도를 위한 도

구들이 마련돼야 한다. 기도는 이

들을 복음화 하는 첫 번째 단계다. 

기니비소의 디올라(Diola)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존 파이퍼 목사 “남의 설교 베끼는 건 명백한 죄악”

“성도들은 남의 설

교를 베끼는 목회자

를 우려한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목

회자인 존 파이퍼

(70·사진) 목사가 목

회자들의 설교 베끼

기를 이같이 꼬집었다. 파이퍼 목사는 4일 자신의 사

역단체인 ‘디자이어링갓(desiring God·dG)’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여성 신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사이트에서 제공한 설교를 그대로 사용한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매우 그

렇다. 성도들은 ‘중고(secondhand) 설교’에 대해 걱정

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면서 “진정한 설교는 다른 사람

이 만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개인이 만난 하나님 말씀을 강한 트럼펫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설교는 하나님 목소

리의 울림(echo)이어야 하지, 하나님 목소리의 울림

을 또다시 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국에는 설교나 예화 자료를 판매하는 유료 사이

트가 많다. 많은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일부 목사들은 여기서 구입한 설교를 그대로 사용한

다. 파이퍼 목사는 “남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처럼 사

용한다든가 설교의 윤곽(outline)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며 “표절은 명백한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

설교는 목회자가 생각한 것을 정리한 글이 아니다”며 

“설교 역시 예배 행위의 하나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다루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전파

하라’의 ‘전파하라(preach)’는 ‘가르치다(teach)’는 의

미보다 ‘말해진 것을 전달하고 환희하는’이란 뜻을 가

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설교란 ‘강해

(expository)’가 아니라 ‘강해 환희(expository 

exultation)’라고 정의했다. 환희에 대해서는 “목회자

가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

다는 뜻”이며 “설교자는 말씀 앞에 압도돼 영광을 돌

리며 말씀을 통해(through), 말씀 안에서(in) 예배한

다”고 했다.

그는 “남의 것을 베낀 설교는 교회 신자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양무리를 위해 말씀

을 직접 연구해야 한다”며 “성경의 텍스트를 붙잡고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파이퍼 목사는 2013년까지 미네소타주 베들레헴침

례교회 담임목사를 지냈으며 지금은 dG에서 다양한 

신학·신앙적 문제를 강론하고 있다. 조너선 에드워즈

와 존 오웬 등 미국 청교도 신학을 계승한 대표적 목

회자로 꼽힌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라는 사

실이 전 세계 국가에

서 확인됐다. 미국 종

교전문 설문조사 기

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대부분의 국가

에서 여성이 남성보

다 더 종교를 중시한다. 복음주의 개신교의 경우 여성

들의 종교 성향은 남성을 완전히 앞서고 있다”고 밝혔

다. 

퓨리서치센터는 △종교적 소속감 예배 참석 △기도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남녀간 종교 활동에 대

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는 퓨리서치센터가 2008-

2015년까지 전 세계 각국 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우선 종교적 소속감의 경우, 83.4%의 여성이 특정 

종교에 소속돼 있었다. 반면 남성은 79.9%였다. 남녀

간 3.5%의 격차는 인구수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9700만명 더 많다는 의미이다.

예배 참석과 관련해서는 종교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는 여성이 많은 반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남

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남성

들이 모스크나 회당 참석에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실

제로 정통 유대교의 경우 13세 이상 남성 10명이 기

본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한 공동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금요일 정오 기도회에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에 비해 여성은 모스크 

내부나 외부에서 개인적인 기도 의무를 수행하면 된

다.

기도 행위의 경우 84개국 중 43개국에서 여성이 남

성보다 8% 더 많이 기도한다고 분석됐다. 이스라엘만 

예외였는데 정통유대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2% 

더 많이 기도했다.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4개국에

서 남녀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6개국에

서는 여성이 더 많이 나왔다. 이스라엘과 모잠비크는 

남성이 더 앞섰다.

기독교의 경우 여성이 모든 측정 기준에서 남성보

다 앞섰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에 대해 

여성은 53%, 남성은 46%로 나타났고, ‘매일 기도한

다’는 여성 61%, 남성 51%, ‘일상생활에서 종교가 중

요하다’는 여성 68%, 남성 61%, ‘천국을 믿는다’는 여

성 91%, 남성 89%, ‘지옥을 믿는다’는 여성 78%, 남성 

76%, ‘천사를 믿는다’에 여성 88%, 남성 84% 등으로 

분석됐다.

선교사 순교 ‘위클리프’ “중동지역 성경 현지번역 계속”

지난달 중순, 중동 A

국의 한 사무실. 갑자

기 총을 가진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침입자들

은 직원들을 향해 방아

쇠를 당겼고, 사무실에 

있던 책과 장비도 파괴

했다. 장비 중엔 ‘주문

형 출판(POD·Print On Demand)’ 기계도 포함돼 있

었다. 사무실은 중동 지역의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

는 미국 위클리프협회(WA) 소속 공간으로 경험 많은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자료를 살피던 중이었다. 4명의 

선교사가 순교했다.

5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따르면 WA는 앞

으로 중동에서 10개의 새로운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

할 계획이다. WA 브루스 스미스 대표는 “성경 번역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해는 곧 기독교 복

음을 확산시키는 밀알이 되기도 한다”며 “1866년 한

국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학살당하고 1956년 에콰

도르에서 5인의 미국 선교사들이 순교한 이후 두 나

라는 복음이 밀물처럼 전파됐다”고 말했다. 

성경번역 선교사들은 최소 10년 이상 현지에 머물

며 번역 작업에 임한다. 현지인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성경을 번역한다. 이 과

정에서 현지 크리스천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생생한 

현지어와 문화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난 곳 방언’(행

2:8)으로 번역된 성경은 복음 전파를 확산시키는 강

력한 도구가 된다. 

현재 중동 지역 성경 보급률은 핍박 속에서도 가파

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성서공회(UBS)에 따르면 시

리아의 경우 2011년까지 1만9000권이 보급됐으나 

2012년에는 758%가 증가한 16만3105권의 성경이 배

포됐다. 이라크 역시 2011년 2만8518권에서 2012년 

6만6175권으로 132% 증가했다. 이집트는 226만1236

권(2011)에서 282만4504권(2012)으로 배포량이 늘었

다. 중동 외에 라오스는 7985권(2011)에서 2만743권

(2012)으로 159% 늘었고 인도는 2279만권(2011)에

서 2722만467권(2012)으로 19% 증가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답주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 

무신론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룬 미국 할리우

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에 나오는 성경구절과 명

대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를 수입한 에스와이코

마드는 11일 페이스북(facebook.com/symovie)에 미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이 영화에 특별 출연한 J 워너 

월러스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영화에서 “성경은 신

뢰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다. 이로써 내 인생 모든 것

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신앙을 

갖게 된 그는 예수

가 십자가를 진 채 

희롱당하는 장면(마

2 6 : 6 7 - 6 8 ,  눅

22:63-65)을 예로 

들며 “사복음서는 

경험에 따라 써졌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

다”고 증언한다. 마태와 누가가 같은 경험을 다르게 

묘사한 부분이다.

주인공 그레이스(멜리사 조앤 하트분)의 제자 브

룩은 오빠가 남긴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셨으니’(요1:12)를 보고 신앙에 눈을 뜬다. 그레이스

는 수업 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는 예수의 발언을 인

용했다가 제소 당한다.

그녀는 타협을 권유하는 변호인 톰을 향해 “주님

의 편에 서서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 주님께 등 돌린 

채 세상과 타협하기는 싫다”고 역설한다. 주인공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질문 받는다. 그레이스는 한 

교회 외벽에 적혀있던 성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

느냐’(마16:15)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

을 찾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데이브 목사는 재판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말한다. 영화사 관계자는 “‘믿음

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영화 속에 인용된 성구와 

대사를 통해 맞춰보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국교회, 동성결혼 인정

노르웨이 국교회

가 압도적 다수로 동

성결혼을 인정하기

로 11일 결정했다. 

노르웨이 국교회 총

회에 참석한 대표 

115명 중 88명이 이

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국교회는 내년 회의에서 동성 부부가 교

회식으로 올리는 혼인 예식에 관한 조항을 채택해 이

를 공식적인 예배 의식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목회자

들이 동성결혼 집례(성직자나 목회자 등이 전례나 

예배 등을 집전하는 일)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변경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

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루터파 교회로, 국왕은 헌

법상 이 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이 나라 국민 510만 

명 중 70% 이상이 국교회 신자로 등록돼 있다.

민주화 시작된 미얀마, 기독교인 권리는 되레 악화

소쉬린 미얀마교

회협의회 총무는 11

일 “미얀마에선 군

부독재가 종식된 뒤 

종교적, 인종적 갈등

이 표출되고 있다”

며 “지난 4년간 개방

의 바람이 불었지만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의 권

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2차 한·미얀마교회협의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차 한국을 찾은 소쉬린 총무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

고 미얀마교회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50년 넘게 독재와 내전을 겪어온 미얀마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새벽을 맞

았다”며 “하지만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차별

이 진행되고 있어 인종문제 해결과 종교의 자유 보장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각자의 종교와 

종족별로 마을을 구성해 사는 다인종 다종교 사회다. 

그는 ‘마바타(MA BA THA)’라는 불교 근본주의 그

룹이 기독교에 매우 공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

는 미얀마의 전통과 언어, 불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

로 세워졌다. 여성 불교신도들은 타종교를 가진 남자

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교보호법 제정 

등에 앞장서왔다. 

소쉬린 총무는 “미얀마의 복합적인 인종, 종교의 

문제는 밖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

다”며 “이런 부분이 향후 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얀마 인구 중 불교도는 

85%, 기독교인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 7-8% 정

도로 추산된다. 

소쉬린 총무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어

온 아웅산 수지 여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2011년 제1차 한·미얀마교회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는 수지 여사와 한국 대표단의 면담도 주선했다. 

소쉬린 총무는 “미얀마는 종족마다 자기 언어로 

말해 소통이 어려운데, 한국은 민주화운동 때 쉽게 

의사소통하며 조직화를 잘 해온 것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새 정부가 국가적 화해를 슬

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힐러리-트럼프, 승부처 뉴욕주서 두자릿수 압도적 우세

민주당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

프가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꼽히는 오는 19일 뉴

욕 주 결전에서 압도

적 우세를 달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가 지난 4-7일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 유

권자 각각 801명과 6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

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당 모두 선두 주자가 두자

리 수의 격차로 2위 주자를 따돌렸다.

뉴욕 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291명과 95명

의 대의원이 걸렸다. 공화당은 부분 승자 독식제로 

치러져 승자가 사실상 대부분의 대의원을 가져간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53%의 지지율

을 얻어 37%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을 크게 앞섰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54%

의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존 케이식 오하

이오 주지사가 22%로 2위를 차지했다. 

뉴욕 주는 클린턴 전 장관이 2001-2009년 상원의

원을 지낸 '텃밭'이다. 여성과 비(非)백인이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고 남성들은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54%의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22%로 

2위를 차지했다. 트럼프를 위협하고 있는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15%로 3위에 머물

렀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는 남녀, 소득, 교육 수준을 불

문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미 공화대선후보, 정 어려우면 퇴역장성 '징집'이라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후보 지명을 위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하는 유력한 주자 없이 중재 전당대회

로 치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선

거 국면 동력 상승과 대선 승리를 위한 비상조치의 

하나로 인지도 높은 퇴역 장성들을 후보로 '징집'할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워싱턴포스트 11일자 칼럼에서 현재 대의원 확보 수

에서 1, 2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두 

후보 모두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가 어려운 상

황에서 공화당의 '깜짝 카드'로 제임스 매티스 전 중

부사령부(CENTCOM) 사령관 등 전역 장성 4명과 전

직 하원의원 등 모두 5명을 후보군으로 제시했다. 

매티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탠리 맥크리스털, 마

이크 멀린 및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다. 또 장성 출

신은 아니지만,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로저

스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공화당이 대선을 위

해 징집할 수 있는 5명의 군 지휘관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그네이셔스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드와

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전쟁 장기화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포

기 등으로 공화당의 인기가 곤두박질한 1952년 대선 

당시 공화당 지도부가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위기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

웅 중의 한 명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원수를 설득

해 후보로 내세워 승리한 전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

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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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

물로 받으리니”(행2:38).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한 

죄에 대해 회개(repent)하고 죄사

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

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래의 뜻

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

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는 말이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단어는 ‘

메타노이아’(metanoia)인데, 우리

가 대부분 사용하는 회개(repent)

의  의 미 가  아 니 라 ,  회 심

(conversion)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회심과 회개는 다르다. 회심

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한

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영

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말

하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구체적

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한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짓게 될 모

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을 영접하는 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게 된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

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가 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회심은 구원과 관계있다. 회심하

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죄사

함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회개는 구

원보다는 성화와 관계가 있다. 회

심한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산

다. 회심한 사람은 죄를 안다.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두려워하게 된

다. 죄와 싸운다. 죄를 지으면 통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죄의 심각

성을 모른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

는다. 회심한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

회심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끊임없이 평

생 동안 회개를 통해 성화되어가야 

한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입

술로만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

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

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가 무슨 회개이겠는가? 회개를 했

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

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

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

아야 한다.

짝퉁 회개에는 눈물이 없다. 짝

퉁 회개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짝퉁 회개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

는 것이 없다. 짝퉁 회개에는 엎드

리는 것이 없다. 무릎 꿇는 것이 없

다.

짝퉁 회개에는 열매가 없다. 회

개처럼 보이지만 회개가 아니다. 

통렬한 회개가 없으니까 성화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

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하

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

되니 받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끊

임없는 회개를 통해 성화되어 가야

만 한다. 그런 삶을 통해서 땅에 떨

어진 교회의 위신이 회복되어야 한

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럽혀

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해야 한다.
 jinhlee1004@yahoo.com

회개와 회심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9)

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가 텔로미어(telomere)라고 한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양 끝에 있는 

뚜껑 같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

로, 특정 염기서열이 수천 번 이상 

되풀이되는 구조와 길이를 지니고 

있어서, 염색체의 말단 부위가 분

해되거나 염색체끼리 서로 융합하

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흔적을 남기는데 

DNA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짧아

져가는 것이다. 

최근의 실험실적 연구에서 인위

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텔로미

어의 길이를 늘임으로써 생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런 이론이 현대의 인류에게 불

노초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근 텔로미어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무엇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

는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진시황이 그렇게 원했던 

수명 연장의 불로초인 것이다. 49

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진시황

제. 당시 평균 수명기간 정도를 추

측해보면 그리 일찍 하직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 현 시대

로 바라보는 49세의 나이는 너무 

젊은 나이 이다. 평균수명 80세로 

접어든 현재 시대는 어쩌면 진시

황에게는 불로초의 시대로 느낄지

도 모른다. 여기에 텔로미어의 길

이를 조작하여 수명을 더 연장한

다면 진시황은 원통해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의 후손들을 열거하는데 이중 천

년 가까이 살았던 므두셀라의 이

야기가 있다. 그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 이런 장수의 이야기는 중

국에서는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나

타난다. 이렇듯 오래 사는 것은 아

마도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소망일 

터이다. 

불로초를 갈구했던 진시황이나 

영생불사약을 만들려고 골몰했던 

연금술사들의 이야기는 다 이런 

소망의 발로라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사회 이전에 태어난 어

른의 평균 수명이 고작 40세에 불

과했다. 그런데 현대에는 한낱 꿈

으로만 여겨졌던 장수사회가 우리

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

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

지 살았다. 요셉은 110세 까지 살

았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 므

두셀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요

셉까지는 충분하겠고,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텔로미어의 임상 실험 단계가 많

이 진척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우리의 수명은 지금의 통

계에서 보도 하는 것보다 훨씬 수

명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 매출 성장

이 매년마다 100% 이상 성장하는 

제품들이 노인들을 위한 상품이라

고 한다. 예를 들어 성형에 필요한 

제품들이나 미용, 음식, 입는 것 더 

나아가 일회용품 등 다양하게 노

인에 관한 제품들은 폭풍 성장하

고 있다고 한다. 

수명 연장이 기쁜 일임에는 확

실하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발생하

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황혼 이혼, 

외로움, 자살, 치매 등등,  또한 요

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 범죄 

또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다. 무엇

보다 심각한 것은 진시황처럼 든

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야 ‘장수

가 축복’이겠으나 준비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에게 장수가 곧 기쁨

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 2014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이 48.1%에 이

르고 있다. 노인 두 명 중 한명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이다. OECD 

평균 1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빈곤율이 높아도 너무 높은 상황

이다.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남가주 한인교회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교인 비율이 평균 19%로 조사되

었다. 최저 10%에서 최고 35%까

지, 또 LA지역내 교회는 22.6%로 

타 지역에 비해 노령층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퓨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미 성

인 비율이 16%로 나타났으며 개

신교인 중에서는 20%로 집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가톨릭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통계’ 결과에 따르면 65

세 이상 노인 신자가 모두 75만 명

으로 전 신자의 14.6%에 해당한다

고 한다. 개신교의 경우 연령별 통

계가 조사돼 있지 않지만, 가톨릭

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헤럴드에 의하면, 2012년

도에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11.8%보다 훨씬 높다는 수치이다. 

2019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보다 훨씬 빨

리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에 따라 노인 신자들을 위한 노인 

목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기독교의 대책은 너무도 미

흡하기만 하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 미국교회와 한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보면, 설립된 

지 오래될수록 노인 신자들이 많

고, 농어촌 교회들은 젊은이를 찾

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

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교

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효도관광이나 1박으로 

떠나는 단풍여행, 온천여행 등으로 

할 일들을 다 했다고 여기는 교회

들, 그나마 중형교회에서 하는 노

인대학이나 봉사에는 관심을 쏟았

으나, 고령화 시대에 맞게 예배나 

교회조직을 갱신하는 데는 소홀했

다.

이에 교회의 중직자들과 각 교

회가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의 사회

봉사 그 실태와 대안’에서 한국교

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수용해야 

할 사회봉사사업-우선대상으로 

영유아 16.8%, 아동 8.9 %, 청소년 

36.1 %, 노인 63.2 %, 여성 4.1 %, 

장애인 42.5 %, 특수소외계층 27 

%로 조사되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 현황은 아동 42.1 

%, 청소년 4.8 %, 부녀 4.4 %, 노인 

38.5 %, 장애인 4.0 %, 지역사회 

8.8 %, 방문지원 74.7 %(시설, 교

도소)로 노인에 대하여 교회가 수

용해야 할 사회봉사 사업으로 우

선대상자로 여기면서도 현실적으

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문제를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최순남(신

학연구 25호 p.385)은 7가지를 제

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노인들의 불안

감, 자신 없음, 죽음의 공포, 젊은 

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등 노인

의 영적 필요에 합당한 계획수립 

해야 한다. ③전 교인들에게 인생

의 전반적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수립 해야 한다. ④세대 

간의 사회적, 영적, 사교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 해야 한다. 

⑤노인들의 물리적, 신체적 필요에 

대해 민감한 대처해야 한다. ⑥정

부와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심

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⑦노인

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교회활동에 

참여시켜 주어야 한다. 
bhkim0691@gmail.com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

투고 칼럼

교회 구성원들이 늙어가고 있다

시니어즈블레싱라이프 원장 

김병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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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 스피치, 국민과 대화와 소통을 나누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둘째 아들 요크공작에게 

폐막연설을 대독시켰다. 당시 대국민연설은 몇 

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한 당시의 신기술인 라디오

를 통해 처음으로 생중계 되고 있었다. 그런데 라

디오에서는 “저는 오늘 친애하는 국왕폐…폐…

하…폐…”만 반복된다. 그리고 요크공작의 연설

을 들으려던 이들은 모두 실망한다. 연설의 주인

공은 엘리자베스 현 영국 여왕의 아버지이자 ‘말

더듬이 왕’으로 유명한 조지 6세이다. 조지 5세

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

받던 라디오를 매개로 입헌군주제의 구심인 국

왕의 권위를 각인시키려다 오히려 뒤통수를 맞

은 셈이다.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ech)는 

어린 시절의 컴플렉스(complex)를 극복하지 못

하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는 요크공작

이 말더듬증을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

키는 연설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게 스크

린에 담았다. 영화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말더

듬증을 치료하는 과정에 밀착하면서 요크공작과 

평민 언어치료사의 신분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에 주목한다. 소통은 기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

직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우정이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

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

민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소통의 진정

성’을 대전제로 한다. 

대화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상명하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대두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보

리스 그로이스버그와 소통 컨설턴트 마이클 슬

라인드는 대화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으로 네 가지 요소(4I: Intimacy, Interactivity, 

Inclusion, Intentionality)를 제안한다. 

소통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요

소는 친밀감(Intimacy)이다. 조직 구조, 태도, 혹

은 물리적 거리까지 좁히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소통의 첫걸음이 된다. 평소에 조직구성원이 자

유롭게 리더에 다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쌍방향 소통(Interactivity)이

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to) 이야기를 하지 구성원들과(with)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최근의 소셜 미디어는 리더와 구성

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요소는 포용(Inclusion)으로 직원들의 

직무를 확대시켜주는 것이다. 직원들이 자신들

의 일에 주인 의식을 갖고 폭넓게 아이디어를 내

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다. 

네 번째는 소통의 의도(Intentionality)이다. 

위의 세 가지가 정보와 아이디어의 흐름을 원활

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면 의도는 이를 실제

로 가치 있는 대화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모든 

대화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시

를 전달하지 않고 비전을 공유하고 왜 해당 업무

가 필요한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

성하겠다는 명확한 의도와 목표는 조직이 한 방

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의사전달의 원칙

리더로서의 탁월한 의사전달방법의 개발은 유

능한 리더십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리

더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

에게 긴박감과 함께 열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 메시지를 단순화시켜라.

의사전달은 단지 말하는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어떤 

교육가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효과적인 의사전

달의 열쇠는 지극히 간단함에 있다. 

2. 사람을 이해하라.

뛰어난 의사전달자는 자신과 대화할 사람들에

게 초점을 맞춘다. 청중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개인이

건 단체이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

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 나의 청중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질문은 무엇인가? 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가? 더 뛰어난 

의사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 지향적이 되

어야 한다. 

3. 진실을 보여주어라.

신뢰감은 어떤 의사전달보다 우선된다. 청중

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

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

신보다 더 신뢰감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반응을 구하라.

의사전달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의사전달의 목표가 행하는데 있다는 것이

다. 막연히 사람들에게 한 무더기의 정보를 무더

기로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의사전달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마다 그들이 느끼고, 기억하

고, 행할 원칙을 주어라. 

의사전달 능력의 배가를 위한 원칙

1. 명확하라.

편지든 메모든 최근에 자신이 썼던 것을 살펴

보아라. 문장이 짧고 간결한가 아니면 만연체로 

가득한가?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용된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최

고의 친구는 바로 간결함과 명료함이다. 

2. 관심을 확인하라.

커뮤니케이션에 임할 때에는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청중에게 과연 관심

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질

문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3. 메시지대로 살아라.

자신의 언행은 항상 일치하고 있는가?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을 만나 자신이 말한 대로 살고 있

는지 물어보라. 배우자나 스승이나 친한 친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체의 변명 없이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삶속에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목적은 일

관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 4:14- 이 말씀은 모세가 소명

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입이 어

눌했던 모세가 애굽에 가기를 꺼렸을 때 여호와

께서는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

라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대변인

으로 붙여주셨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언어적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

기서 우리는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두 가

지를 깨닫는다. 

첫째는 영적 권위가 기술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우위에 선다는 것이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또 모세보다 더 말을 잘 했으나 그 커뮤니케이션

의 주도권은 모세에게 있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 하는 것, 모세가 아론에게 준 말을 아론은 

대신 받아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입에 늘 함

께 하사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지도 알

려 주신다는 것이다. 즉 형식(form)뿐만 아니라 

의미(meaning)까지도 책임져주신다. 하나님에

게도 미디어는 곧 메시지인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단순 명확한 메시지, 이해와 관심, 언행일치로 대화리더십 구축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은 하나님...영적 권위가 대화기술보다 우위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Excellent Communicator

리더십 코멘터리 (13)
사·모·칼·럼

 준비한 만큼이 사랑이다 
‘준비 됐나요?’ ‘준비 됐어요’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날마다 선

생님과 주고받던 말이다. 그렇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저절로 다

가오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스승이 저절로 나

타나고 제자들이 따라오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일거리들이 쌓이

며, 준비한 만큼 사랑이 찾아온다. 상한 심령들이, 막힌 가슴들이, 

묶였던 손발이, 닫혔던 입이 싸매지고 뚫리고 풀려나고 열리는 

치유와 회복도 어쩌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의 몫이리라. 

사람들은 대게 어느 순간에 성장하기를 그만두는 것 같다. 키

가 어느 날 크는 것을 멈추듯이....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고 안일

하게 삶을 사는 동안에, 삶은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처

럼 그냥 그렇게 우리 앞을 지나칠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겉

사람은 부패해간다 해도 끝까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우

리의 속사람인데 말이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파르고 힘든 고갯길을 살

아내는 일이리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자신을 보존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력한다. 풀과 나무들도 무표정하고 태연해

도, 크고 작은 나무들이 겨우내 땅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새봄의 

싹을 내기 위해 인내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

을 치는 것이리라. 

TV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가 있다. 한 가지 일을 오

래하다 보니 그 방면에 달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국에 

가서 조선족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거

기서 한 사모님이 내게 ‘사모님은 사모 짓을 얼마나 했습네까?’ 

라고 물었다. 지금 돌아보니 이 짓(?)을 30년이 넘게 했으니 이제

쯤은 사모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누가 돌을 던져도 실실거리며 맞아주고, 척 하면 삼천리로 성도

들의 필요들을 알아서 채워주며, 가는 곳마다 화해를 만들고 상

하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척척 치료해주는... 그래서 누구나 편

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후덕한 아줌마의 모습으로 사모의 달인

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도 새벽기도 알람소리를 듣고도 이불 속으로 파고

드는 자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내가 힘드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아픈 대로 놔두는 눈가림의 몸짓들, 심방가야 할 곳을 아침마

다 수 없이 적어놓고 하루를 시작해도, 어느덧 하루를 마감할 때 

보면 잊고 지나간 일들이 수두룩하고... 입술에는 사랑을 달고 다

니면서도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게으름

과 거짓, 미움, 화남... 이런 것들로 아직도 꽉 차 있는 나인데... 어

쩐지 달인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다. 

사모는 사역을 잘 하고 강의를 잘하는 것보다 내면의 영성과 

훈련된 신앙인격을 가질 때 ‘바보’가 된다. ‘바보’란 여러 가지 의

미를 붙일 수 있다. ‘바로 보는 사람’ ‘바라보아도 보고 싶은 사람’ 

‘바나바처럼 보배로운 사람’ ‘바닷 속의 감춰진 보물들’.... 

생수와 같이 때에 맞는 말을 하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사

모, 주연이 주연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모, 향유

에 담긴 옥합이 깨져야 온 방안이 향기로 가득하듯, 자아가 깨져

서 온통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는 사모, 늘 한 발 앞서서 남편과 

성도들의 필요를 준비하는 사모, 무엇보다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기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모, 행복 표를 아예 예약해놓고 다가올 행복까지 묵상하며 사

는 좋은 취미를 가진 사모... 이렇게  준비된 ‘바보’가 되어야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삶을 그저 흉내라도 내며 살 수 있을 텐

데....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있는 날에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을 하고 싶을 

때이다. 문득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에라도, 보이지 않

는 먼지가 창턱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마음의 먼

지가 쌓여서 진심이 퇴색 되지 않도록, 작지만 좋은 습관들을 계

속 만들어 가자.                                        <10면으로 계속>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LA기윤실(대표 허성규)가 주최

한 기획세미나 ‘이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7일 오후 7

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는 1990년 11월 

이후 이집트와 요르단 등 아랍 이

슬람 지역에서 지내며 하나님나라

를 개척하고자 노력해온 김동문 선

교사가 나서,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슬람에 관한 ‘괴담’들이 퍼

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균형 잡

힌 이해와 상식을 제시했다. 

김동문 선교사는 “이슬람을 경계

해야 한다며 SNS를 통해 소개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날조된 것

들”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학

교에서 수업시간에 기도를 방해했

다는 이유로 해당교수를 처형하겠

다는 이야기는 날조된 것이다. 무

슬림들은 사원이 아닌 공공장소에

서 기도할 때 소리를 거의 내지 않

으며, 학교에서 교수권이 존중돼 

개인 또는 집단의 기도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교수의 이메일로 협박메

일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학교도 외국인에게 교수의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

다. 

그는 또한 “2015년 12월 하순 사

우디에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을 자

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로 무슬림에게 한쪽 눈과 입을 바

느질한 잔혹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

이 있다. 이는 믿음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닌 

2012년 9월 26일경 온라인상에 돌

던 일본의 새로운 유행을 소개하는 

글에 담긴 자료화면이었다. 이는 

일본과 관련된 사진을 사우디에서 

기독교인 박해증거 사진으로 오용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교사는 “사랑과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악성괴담의 결과는 우

리 영혼을 혼탁하게 하며 혐오감만 

크게 만든다. 괴담의 물결은 성령

의 역사가 아닌 사교이며 우상숭배

다. 비판은 정당해야 한다.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상대방과 토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호나 

반대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주최로 열린 ‘이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획 세미나에서 김동문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LA기윤실 기획세미나, 강사 김동문 선교사

제34회 HYM청년연합집회가 

‘Example of Christ’ 주제로 9일과 

10일 양일간 오렌지카운티한인교

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설교를 맡은 민승배 목사(

페이스채플 조은교회)는 ‘네 신을 

벗으라’(출3:5)라는 제목의 말씀에

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

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재료로 창조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전

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 것임에도 불

구하고 핏 값으로 우리들을 사셨

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

다”라고 강조했다. 

민 목사는 “우리들은 주님을 닮

아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실

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갈등

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주

님을 닮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내려

놓아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끊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우리)를 사신 분이란 것을 믿고 나

아가야 한다”이라 말했다. 

둘째 날 골로새서 3장 1-4절을 

설교한 남성수 목사는 “우리가 믿

고 신뢰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며 살기위해서는 그렇게 여기

는 것을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실

천하며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 하

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저 처한 환

경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남 목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던

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

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

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에 집중하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예배를 회복하라, 셋째 

복음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강

조하며, “힘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

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길 축원

한다”고 당부했다. 

제34회 집회는 첫날 대흥장로교

회 찬양팀(인도 최명진 전도사)가 

찬양인도했으며 둘째 날은 HYM 

찬양팀(인도 국중현 형제)가 했다. 

또 첫날 봉헌기도는 이대명 목사(

대흥장로교회), 둘째날 봉헌기도는 

최천국 전도사(토기장이교회)가 맡

았으며 특송은 첫날 손석민 형제(

베데스다순복음교회), 둘째 날은 

LOG미니스트리에서 맡았다. 

한편 35회 HYM집회는 10월경

에 열린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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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수 1만 명의 미국의 대형교

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

을 걸어온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

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

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

배위원들에게 끌려나오고 말았습

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

았고,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

신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

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

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 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

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예레미야 스

티펙 목사(노숙자)였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

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

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

었고, 나그네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

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

도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누가 양

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 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

펙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

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

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실상

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뜨끔합니

다.

인도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앤드류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느 날 

주일에 백인교회에 나갔지만, 깡마

르고 남루한 유색 인종이란 이유

로 문 밖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

다.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

람들이 간디에게 “당신은 왜 교회

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인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간디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같은 말로,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

다. 만일 간디가 그날 백인 교회에

서 문전박대를 받지 않았다면, 지

금 10억이 넘는 인도가 기독교 국

가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큰 아쉬

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

드 스윗 박사(드류신학대 부총장)

는 한국교회가 “‘예수 결핍장

애’(JDD:Jesus Deficit Disorder), 

즉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심

각한 질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했

습니다. 세속문화에 동화되어 물질

만능, 권위와 명예주의, 학맥과 인

맥, 지방색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

의 실상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야고보서 2장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

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

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

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

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

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

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

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

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

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

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 대

한 차별이  심했음을 엿볼 수 있습

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모인 교회와 

불신자들의 사회와 무엇이 다르다

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배고프고, 목마

르고, 병들고, 갇히고, 눌리고, 소외

된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

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양입니까? 지옥

의 영원형벌을 받을 염소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

와 성찰, 변화와 갱신의 기회가 되

었으면 합니다. 회개와 변화가 없

는 교회에는 아무리 큰 대형교회

라도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목회서신 

양과 염소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제34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스텝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

사)는 2016 VBS 및 어린이선교 컨

퍼런스를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었다. 

여병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기 쉽고, 잘 받아들이는 어

린시기를 놓치면 세계복음화의 길

은 점점 더 멀어지고 좁아지게 된

다”고 말하며, “어린이, 청소년 선

교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지구촌 복

음화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자 온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가장 효과

적인 최선의 선교전략”이라 강조했

다. 

여 목사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심어주

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가

득 채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인 복음

의 깃발 들고 땅끝 선교를 위해 승

리를 이룰 주님의 군병으로 힘차게 

달려가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교

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

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은혜로운 교

회학교 예배찬양 △과학을 통해 배

우는 하나님의 말씀 △다루기 힘든 

어린이를 위한 훈육 △여름성경학

교 찬양과 율동 △재미있는 요절암

송과 적용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유아, 유치부를 위

한 예배찬양 △VBS를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아이디어 △분반공부를 

통해 믿음의 씨앗심기 △여름성경

학교 준비와 진행을 위한 완벽한 

플랜 △여름성경학교, 캠프, 선교

를 위한 드라마 아이디어 등의 주

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2016 VBS 및 어린이선교 컨퍼런스가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어린이전도, 세계복음화 앞당기는데 가장 효과적”
어린이전도협회 2016 VBS 및 어린이선교 컨퍼런스

‘Example of Christ’주제 
제34회 HYM청년연합집회 성료

미주한인재단LA는 제9

대 회장 이취임식을 5일 

오후 6시30분 아로마센

터 5층 뱅큇롬에서 성황

리에 개최했다. 

본 재단 9대 이병만 회

장은 취임사에서 “미주한

인재단은 한국의 자랑스

런 문화와 예술을 알려 

코리언아메리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이다. 그 

취지에 걸 맞는 재단이 

되도록 이끌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영진 부회장과 케런

리 차세대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김성웅 

미주한인재단USA회장의 개회사 

및 인사에 이어 테너 오위영 목사

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불렀으며 

애국선열에 대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종용 목사(미주한인재단

자문위원장, 코너스톤교회)가 격려

사를, 척림 한미동맹협의회 회장의 

축사를, 로버트조 사무총장이 대독

했으며, 마유진 평통수석부회장, 김

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김병선 

북미주강원총연합회 회장이 축사

를 했다. 

이어 정동익 전 이사장에게 감사

패를, 정동철 미주한인재단LA 직

전회장에게 공로이임패를 증정했

으며 정동철 전회장이 이임사를 전

했다. 

또 이병만 신임회장에게 취임패

를 증정했으며 이병만 회장이 취임

사를 전했다. 

취임사에 이어 송병주 목사(미주

한인재단 지도위원, 선한청지기교

회)가 ‘미국 한인동포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으며 박선

영 자매가 특송했다. 

또한 이병만 회장이 본 재단 집

행부 소개 및 인사한 후 엄규서 목

사(남가주목사회장) 등이 덕담 및 

권면을 했다.
<박준호 기자>

“코리언아메리칸 자긍심 갖고 빛과 소금 역할 감당”
미주한인재단LA 제9대 이병만 회장 이취임식

미주한인재단LA 회장이취임식에서 이병만 

회장이 김성웅 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으

로부터 취임패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RCA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나영애 목사)가 주최한 연합

부흥성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목회자 세미나는 포레스트

팍교회에서, 저녁집회는 뉴욕신광

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연합부흥성회는 “양화진”이라는 

주제로 김진홍 목사(뉴브런즈윅신

학대학원 종교/선교사상사 부교수)

가 강사로 초청해 한국을 위해 헌신

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는 한인들의 자세

들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당시 조선에서 목숨바

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민

사회에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예

수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주 한인교

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는 8일, 9일, 10일 저

녁에 “은자의 나라 조선”(마28:16-

20),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고전9:19-23), “자신의 조

국보다 조선을 더 섬긴 사람들”(요

12:24-26)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목회

자세미나에서는 “언더우드의 생애

와 선교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했다. 김진홍 목사는 뉴브런즈윅 산

하 언더우드글로벌기독교센터 디렉

터로 사역하고 있다.  

이번 집회의 주제 “양화진”은 서

울 합정동 절두산 일대를 칭하는 외

국인 묘지 지명으로 한국에 와서 순

교한 선교사들의 묘가 있다. 양화진

에는 언더우드와 그 가문 4대에 걸

쳐 7명이 안장돼 있다.

언더우드(한국이름 원두우, 

1859-1916)는 1885년부터 1916년

까지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를 감당

했으며 아들 원한경(Horace 

Horton Underwood)은 조선기독교

대학 3대 학장을 역임했고 손자 원

일한(Horace Grant Underwood)은 

연세대학교 교수 및 이사로 봉직했

다.   

RCA뉴욕한인교협 산하에는 동

산교회(이풍삼 목사), 빌립보교회(

신성능 목사), 살림교회(조대형 목

사),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새

교회(이성희 목사), 신광교회(강주

호 목사), 실로암교회(장성우 목사), 

어린양개혁교회(류승례 목사), 주양

교회(김기호 목사), 충신교회(김혜

택 목사), 평화제일교회(김정국 목

사), 포레스트팍교회(나영애 목사), 

큐가든성신교회(이재봉 목사) 등 

12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나는 담임목사입니다

‘나는 담임목사입니다.’이것은 정체성의 호소이며 
담임목사다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담임목사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영성과 비전과 
방향과 영적 색깔이 결정된다. 
이 책은 목회자의 본질에 근간을 두고 담임목사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담임목사 속에 자라야 하는 영적인 야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성진 지음 / 220면 / 10,000원 

성경 속 여백 여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진솔한 은혜의 이야기이다. 
다 채워지지 않은 성경의 긴 여백 속을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 저자는 예리한 분석 , 관조자의 눈, 번뜩이는  
아이디어, 새 시대를 직시하는 패러다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이 책에 모아 놓았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부담 없이 진리의 광맥을 찾아 접할 
수 있다.

- 김철환 목사 추천사 중에서

이종구 지음 / 358면 / 13,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747-1004

바로 그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김성진 지음 / 412면 / 15,000원

저자 김성진 목사     ● 목회컨설팅연구소 소장  ● 교회와 목회 전문 컨설턴트  ●교회와 목회 코치  ●영적 동기부여 강사  ●경영컨설턴트

저자 이종구 목사     

중앙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서양철학 전공)을 

마치고 CBS 아나운서, 동아일보사 기자, KBS 기자를 역임했다.

1997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해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의 

퍼시픽 신학대학 대학원 M.Div.(목회학석사 과정)과 Th.M.(신학석사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강의했다. 

미국연합장로회(UPUSA)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밴쿠버에서 병원 목회와 

개척 목회를 하다 2013년 은퇴하고 현재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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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이단대책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

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세미나가 목회자 및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4

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린

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세계한인이단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미주기독

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로 주제는 이단의 정체성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문의: (718)279-1414, (917)862-0523

제 2기 어머니/아버지 대학 개강
미주가정사랑학교(대표 김정숙 목사)가 주최하는 제 2기 어머니대학 

아버지대학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계전도와 △가정의 회복 △2, 3

세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어머니대학: 4월 20일-5월 18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아버지대학: 4월 21일-5월 19일 매주 목요

일 오전 10시-정오. 장소는 뉴욕즐거운교회(146-28 27Ave Flushing)

이며 등록비는 30달러(간식 포함).

▲문의: (917)669-0461

북미원주민 단기선교단 모집
북미원주민선교회가 단기선교단을 모집한다. 선교지는 미네소타, 미

시건, 위스콘신 내 9개 지역으로 참가인원은 300여명, 참가자격은 영어

권 청소년 및 청년과 장년, 선교기간은 7월 31일(주) 오후 3시 출발해

서 8월 6일(토) 밤10시 도착예정이다. 훈련기간은 6월 5일-7월 24일 8

주간 매 주일 오후 5시30분-8시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

다. 참가비는 일인당 450달러.

▲문의: (310)408-1858 이재봉 목사, (917)648-6659 Sam Lee 목사

스마트폰 강좌 
씨존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57기)과 중급반(56기)가 뉴

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세미나실에서 개

강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 △초급반: 4월 23

일-5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30분 △중급반: 4월 21일-5월 5

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0분-3시 50분.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

사역자 청빙
워싱턴지구촌교회(담임 김만풍 목사)가 영어중고등부 사역자 및 청

년담당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남침례교단(SBC)에서 인정하는 신

학교(M.Div)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영어사역자

는 영어가 유창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신앙간증문, 추천서 2통. 

서류마감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 12dennis12@gmail.com  

▲문의: (301)460-1656(ext: 211 임광 목사)

퀸즈 YWCA는 제 38회 연례 만찬
퀸즈 YWCA는 제 38회 연례 만찬이 4월 21일(목) 오후 6시 Terrace 

On the Park(52-11 111th St. Flushing)에서 열린다. 이날 플러싱 지

역과 퀸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소개

하고 동참을 호소한다. 

▲문의: (718)353-4553

<8면에서 계속>

삶을 조금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만들자. 약속을 덜하고 물건을 좀 

적게 사고, TV를 좀 적게 보고 조금

만 덜 먹고, 참견과 간섭을 조금 덜 

하고... 그 대신 몸을 조금만 더 움직

여 산책을 하고, 청소를 하고 물건

을 정리하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며,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

려보면서 조급함이 아닌 그리고 건

성이 아닌... 그렇게 진한 커피 향처

럼 깊게 음미하는 하루를 살자. 

우리는 준비된 만큼 줄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서는 녹슬지 않는 

반짝임이 보인다. 자기를 사랑한다

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리라. 영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그 영성을 향해 내 삶을 공

경하며 작품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

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 가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양화진” 언더우드 회고... 미주 성도의 자세...

RCA뉴욕한인교협 연합부흥성회에서 강사 김진홍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RCA뉴욕한인교협 연합부흥성회, 강사 김진홍 목사 

신현택 목사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회장을 지낸 신현택 목

사(성신교회 담임)가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해외종교 기독교발전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신 목사는 5일 플러싱 금강산 연

회장에서 열린 감사예배에서 “당연

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높이 평가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 11개 기관이 

주관하고 2016 한국을 빛낸 사람

들 대상조직위원회가 매년 종교,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타의 귀

감이 되는 인물들을 선정해 표창하

는 것이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사회로 

기도 이만호 목사, 특송 김혜복 전

도사, 말씀 문석호 목사, 축도 김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축하 및 시상식은 황경일 목

사 사회로 기도 정순원 목사, 수상

자 소개 신석호 집사, 대상패 증정, 

인사말 신현택 목사, 동영상(야인

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축사 아트 

알렉산더 나사렛성결교 감독, 이종

명 목사, 안창의 목사, 이형관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

회 주관으로 열렸다.   
<유원정 기자>

신현택 목사,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수상 
해외종교 기독교발전공로부문 

뉴욕교협이 주최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에서 라흥채 목사가 강의

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가 

뉴욕교협 주최로 11일 오전 10시

부터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개최됐

다. 강사 라흥채 목사는 오전에 다

니엘서,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중심

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강의했

다.

라 목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고 "

방대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며, 역사책이 아닌 인생의 네비게

이션인 '리빙(living) 바이블'로 읽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약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

하 안에 모든 선지서들이 포함되며 

신약은 사도행전 안에 모든 서신서

가 포함됨을 알고 읽으면 쉽게 읽

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목사는 "구약의 주제는 첫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

신다(창3:15), 둘째 성막 짓기, 셋

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간다, 결

론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

다린다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신

약의 주제는 첫째, 중보자 예수님

의 역할 둘째, 1+1=1의 인생 즉, 하

나님과 내가 하나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성만찬) 셋째, 우리를 천국

까지 데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

다.

라 목사는 또 “요즘 성도들이 유

투브 등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먹

고 있다. 이단들이 예언서, 계시록

을 보고 말하는데, 정통 교회들이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계

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목회자들은 예언서와 계시록을 먹

고 예언해야 하며(계10:7),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따

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

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 “참교회와 음녀교회로 나눠지

는 이 때에 참교회를 세워 환난이 

올 때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

하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 하나님 백성이 준

비하고 해야 할 일 등을 알려준다”

며 “영적 싸움을 통과한 후 주님 재

림을 맞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야 한다”고 말했다.

라흥채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는 영문판과 중국

어판으로도 출간돼 미국 전역과 한

국,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참교회 세워 환난 때 피난처 돼야”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강사 라흥채 목사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www.chpress.net

west
서부교계 게시판

러브&하모니 뮤직 페스티벌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이 주최하는 러브&하모니 뮤직 페스

티벌이 24일(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러클 센

터(645 W. Valencia Dr, Fullerton)에서 개최된다. 

▲문의: (562)926-2040

제6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와 

화랑리오클럽(회장 사라박)이 오는 4월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주차장에서 ‘제 6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를 연다.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행사는 체류 신

분에 상관없이 시력에 이상이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검진결과 백내장 질환이 발견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우를 선정해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213)281-2617 

더텐트 버스킹 공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버스킹 공연이 23일(토) 오

후 7시 한인타운 내 마당몰 광장에서 ‘더 버스킹 위드 더 텐트(The Bus-

king with The Tent)’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박수영 씨가 사

회자로 나서며 헤븐스밴드, 김경민 트리오, 지훈아울스프로젝트그룹, 

색소폰연주자 박캘빈 씨 등 실력있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무대로 진

행된다.

▲문의: (213)999-4909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4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 그

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상은 초등부(1-5학년), 중등부(6-8학년), 고등

부(9-12학년), 장애 청소년(나이, 학년 제한 없음)이며 ‘나는 부모님으

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묀다. 글짓기는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며 레터사이즈 3장 분

량, 그림사이즈는 수채물감, 오일페인팅, 크레사프 등을 이용한 14X17

인치(초등부), 18X24인치(중등부)이다. 그림 제출시 작품 뒷면에 이름

과 학교 학년, 이메일주소, 집주소, 전화번호와 작품설명이 기입돼야 한

다. 작품은 15일부터 5월2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또는 이메일(hyosarangus@gmail.

com 글짓기에 한함)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6월 11일 오전 10시 풀러

턴장로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714)670-8004

입양 위탁 고아사역 세미나
미주한국입양홍보회(회장 스티븐모리슨)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23일

(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

에서 입양과 위탁, 고아사역 세미나를 갖는다.

▲문의: (562)505-0695

은혜한인교회가 주최한 뮤지컬 ‘

이터널 라이프 2016 더 홀리스피

릿’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상

연됐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공연을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

린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구원의 

은총과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

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이 되기를 원한다. 뮤지컬을 보시

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고 

말했다.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2016 더 

홀리스피릿’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

룩함과 사랑, 성령의 능력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토대로 집

중 조명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

을 부각시켰으며, 죽기까지 사랑하

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

케 하신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

도, 그리고 그분 안에는 모든 악을 

쫒아내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전지

전능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우

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

도한다는 스토리를 뮤지컬로 구성

했다.
<박준호 기자>

LA 목회자아버지학교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사모 위로 행사가 오

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

2일간 CJ 그랜드호텔 & 스파

(675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에서 열린다.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

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교회

에서는 목회자의 보이지 않는 동역

자로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허드레 

일들을 다 하지만 마음 열어 나눌 

곳이 없고, 가정에서는 어려운 환

경에서 가사를 돌보며 아내로 어머

니로 수고하는 사모를 위로하기 위

한 취지로 실시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인 

주창국 장로는 “지난 2000년 아버

지학교가 시작된 후 16년간 개설돼

왔다”고 소개하며, “한어권은 물론 

영어권 아버지학교, 그리고 중남미 

아버지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680회에 걸쳐 실시됐다”고 설명하

고, “아버지학교는 가족회복운동이

다. 이번 사모위로행사는 사모님들

이 위로받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목회자아버

지학교에 참가자들과 오는 7월에 

열리는 12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참

석예정자들에 한정돼 진행되며 장

소사정으로 선착순 40커플(80명)

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정상 사모혼자 참석하

게 되는 경우도 환영한다. 이번 사

모위로행사의 참가비는 가족당 20

달러이며 사모는 무료다. 준비물은 

성경찬송, 간편한 복장, 수영복, 슬

리퍼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김인구 목사

(213-700-4689)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복음 확실하게 체험하는 시간되길”

LA목회자아버지학교, 사모위로행사 연다

은혜한인교회 뮤지컬 ‘이터널라이프...’ 성황

제1회...22-23일 CJ그랜드호텔&스파, 80명 선착순

스몰컵커뮤니티교회(담임 이영

수 목사 6481 Orangethrope Suit 

10, Buena Park) 설립예배가 10일 

오후 3시30분에 개최됐다. 

이영수 목사는 “스몰컵커뮤니티

교회는 스몰컵크리스천센터라는 

선교단체로 3년 전에 시작됐지만 

공동체로서 함께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

들고자 한다. 설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공동체

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사랑의 공

동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몰컵커뮤니티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그릇이라는 

감동과 함께 그들 안에 흘러넘치는 

영적인 생수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과 재능을 다른 컵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

됐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 각자

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잉여분

을 이 시대의 고아, 과부, 나그네들

과 같은 육체적, 영적 어려움에 처

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과 물질

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현

수일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설립예

배는 이인 집사(남가주샬롬교회)가 

남미파라과이 학교사역에 대한 간

증시간을 가졌으며, 김제영 목사

(ITS 한국학부장)가 ‘예수의 길에

서’(막8:27-38)라는 제목으로 설

교하고 현수일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그릇...
스몰컵커뮤니티교회 설립예배

스몰컵 커뮤니티교회 창립예배에서 이영수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최한 이터널라이프 더 홀리스피릿 뮤지컬이 성황리에 상연됐다

YNOT커뮤니티서비스가 주최한 

제1회 시니어 정보박람회가 8일 오

전 8시부터 정오까지 나성영락교

회(담임 김경진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스텔라김 YNOT사무국장은 “한

인시니어들을 위한 정보들을 모은 

박람회는 처음하게 됐다”며 “박람

회를 1년에 두 차례 가지려고 한다. 

시니어들을 위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번 행

사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니어 정보박람회는 

YNOT커뮤니티서비스, 한미연합

회, 소망소사이어티, LA노인국, 한

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US

센서스, 한미치매센터, 나성영락복

지상조회 등 24개 단체가 참여했

다. 

스텔라김 사무국장은 나성영락

교회 외에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지역에 박람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오는 4월 16일(토) 미국 보

건의료 의사 결정의 날(National 

Healthcare Decision Day)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든

그로브 아리랑 마켓 앞과 부에나팍 

시온 마켓 앞에서 ‘소망유언서 쓰기

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

인은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의료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의료 지

시서를 작성해놓자는 취지에서 실

시하는 캠페인으로, 연례행사로 실

시하게 된다. 

▲문의: (562)977-4580  

YNOT 주최 제1회 시니어 정보박람회 

‘소망유언서 쓰기의 날’캠페인 

YNOT커뮤니티서비스 주최 제1회 시니어정보박람회가 나성영락교회에

서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 스텝들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주최한 제1회 사모 위로의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CJ 그랜드호텔 & 스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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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각 교단 총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대표교단 

총무·사무총장 긴급초청회의’를 열

고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 저

지방안과 성도들의 4·13 총선 투표 

독려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

일래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소속된 

교단과 기관 총무 60여명은 서울시

가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면 곧바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교단연합 국민대회 준비위원

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각 

교단 총무와 동성애 반대단체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홍호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사무총장은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신청서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

을 내린 상태”라면서 “서울광장 사

용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단체와 날

짜가 중복돼 일정을 조정 중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퀴어문화축제 

승인을 한다면 즉각 한국교회의 하

나된 목소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무들은 또 동성애와 이슬람 저

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 기

독 국회의원을 입성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성도들이 4·13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특히 전국 교회별로 8∼9일 주민등

록증만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한 사

전투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교회에 투표 가능일 수가 3일임을 

알리기로 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한국사회는 

지금 동성애와 이슬람이라는 문화

가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켜 한국의 미래를 책

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기독자유당 관계자도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정교분리 원칙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막고 교회를 예

배당 안에만 가둬놓기 위해 유포시

켰던 용어”라면서 “한국교회가 이 

원칙에 매여 정치권 복음화에 손을 

놓는다면 동성애와 이슬람, 반기독

교 세력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도

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복음의 유전

자를 안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

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74개 학부모·교사·시민단체로 

구성된 밝은사회를위한 학부모·교

사·시민단체연합은 8일 서울 영등

포구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한국교회를 폄훼하고 포

르노 합법화를 주장한 표창원(경기 

용인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서에서 “표 

후보는 2012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과 관련해 

특정 종교를 폄훼·모독했다”면서 “

음란하고 엽기적이며 동성애와 자

살을 부추기는 레이디 가가의 공연

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표 후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자녀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윤리를 갖기를 소망하는 

데 이러한 국민적 인식과 정서에 

반하여 포르노 합법화를 찬성한 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은 위험하게 생

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

학부모연합 대표는 “동성애는 에이

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면서 “그러

나 이런 정보가 한국 사회와 아이

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

다. 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

했거나 발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질을 의

심케 한다”고 말했다. 

표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

스북에 “결코 포르노 합법화를 하

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성폭력 범

죄의 예방 및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해 온 사람으로서 이 논란

은 무척 당황스럽다”며 “포르노 합

법화라는 말 자체로 우려와 불안을 

느끼셨을 부모님들과 종교인들께

는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사진)는 6일 ‘공명정

대한 제20대 총선이 되기를 기대한

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동

성애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는 한국

교회를 나치, 범죄 집단으로 폄훼

하고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한 표창

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후

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기총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

금지법안, 이슬람 문화를 막기 위

해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그러나 그러

한 의사표현을 반인륜주의의 상징

인 나치나 범죄 집단에 비유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후보자는 스스로 국민 앞에 사

죄하고, 사퇴를 통해 몰상식적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중요

한 권리이다. 투표를 통해 정치 활

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

사를 국가 정책과 방향성에 반영시

킬 수 있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후보나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

래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

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과

열 양상으로 치달아 서로를 향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에는 교계

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특히 기독교 신앙 정체성과 

성경의 원리를 무너뜨리며 사회적

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동성애 합

법화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

지법안, 할랄식품 등으로 침투해 

오는 이슬람 문화 등은 반드시 저

지시켜야 한다. 각 국회의원이 입

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국회의원을 선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이슈

들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반인

륜주의의 상징인 나치나 범죄 집단

에 비유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

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욱이 ‘포르노를 합법화 한다’는 말

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에게 검증 

없이 후보 자격을 부여한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후보

자 스스로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몰상식적인 발언에 대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서 더 나은 대한민국, 일하는 국회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

기를 기대한다. 또한 남은 기간 동

안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

으로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를 바란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AI)에 대

해 신학적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사상문화연구원

이 5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

에서 개최한 ‘AI시대에서 하나님을 

말하다’ 공개강좌다. 기독교 생명

윤리와 테크놀로지시대의 기독교 

윤리 등을 연구해온 김동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가 강의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AI프로젝트의 발전 현

황을 소개한 뒤 “하나님의 형상대

로 지음 받은 인간에겐 하나님처럼 

그 스스로를 닮은 존재를 창조하려

는 본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첨단 

테크놀로지인 AI프로젝트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인간의 형상을 좇으려는 AI프로젝

트의 방향은 결국 인간 자신의 능

력을 자만하게 만드는 ‘자기 우상 

숭배’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신학

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그는 “프로 바둑기사들이 알파고

를 ‘알사범’이라 부르며 따라한다

는 뉴스가 나오는 세태에서 인간이 

‘AI’가 되고자 하는 시대를 예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는,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강한 AI’와 특정 

목적을 위해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

는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지닌 ‘약

한 AI’로 분류된다. 그는 “최근 알

파고와 일본 감성 로봇의 개발 등

을 보면 감성, 예술성, 창조성을 지

닌 AI가 등장하지 못하리라고 확신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기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인간을 등장시

키려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자기 

초월 욕망에 주목했다. 인간이 하

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피조성에

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트랜스 휴

머니즘은 인간이 스스로 ‘트랜스휴

먼’을 만들 수 있다는 극도로 인간

중심적인 창조성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트랜스휴머니

스트들은 의도적이리만큼 신 중심

적인 인간이해를 비판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개념은 압제적’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학자 맥스 모어를 예

로 들었다. 김 교수는 “신학이 최소

한 자기의 인간이해를 보호하기 위

해서라도 이런 정면 도전과 비판에 

대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신학적 

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인간의 수명을 최

대한 연장해 ‘죽지 않는 것’을 꿈꾸

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인간의 욕망은 선악과를 따 

먹고 추방당한 인간이 다시 에덴동

산에 찾아들어와 생명나무 열매까

지 따 먹고 영생하려는 것에 빗댈 

수 있다”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인간의 최고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직후 ‘AI에게도 영혼이 있

을까’ ‘AI도 죄성이 있나’ 등의 질문

이 쏟아져 나왔다. 김 교수는 결국 

기존의 인간론 근거는 무너지고 새

로운 인간담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간의 신

체 부위 중 팔, 다리는 물론 심장까

지 기술로 대체되는 시대에 남은 

것은 ‘뇌’이며, 만약 뇌까지 나노칩

으로 대체된다면 과연 이런 존재를 

인간으로 부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AI프로젝트와 사회적 

담론에 주목하면서 신학을 넘어 다

전공, 다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절대 안된다”

74개 시민단체, 표창원 후보 사퇴 촉구 

한기총, 한국교회 폄훼한 표창원 후보 사퇴 촉구

“AI 연구, 인간능력자만 ‘자기우상숭배’로 흐를 수도”
주요 교단 총무 60여명 긴급 간담회

“교회 폄훼·포르노 합법화 웬말”...표 후보, 페북에 “깊이 사과”

김동환 연신원 교수 ‘AI시대에서 하나님을 말하다’ 강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장님’ ‘벙어리' ‘난장이' 등 장

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

장한다. 국내에 번역된 개역한글이

나 개역개정판 성경에도 이런 단어

가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

연합회(한장선·회장, 윤형영 목사)

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지칭

하는 비속어나 욕설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용어를 교회 설교나 행

사 등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길 촉

구할 예정이다. 

한장선은 “일반 사회에서의 장애

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차츰 나

아지고 있는 시점에 정작 모범이 

돼야 할 한국교회는 장애인을 비하

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기독교계의 각성

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

엇보다 한글성경에서 장애인을 지

칭하는 잘못된 용어가 시정되지 않

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런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장애인들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에 

성경과 설교에서의 올바른 용어사

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

했다. 

한장선은 시각장애인을 가리키

는 ‘맹인’ ‘장님’ ‘소경’ ‘봉사’ ‘애꾸’ 

등을 사용하지 말고 설교에서 인용

하는 것을 자제하되 부득이 사용할 

때는 ‘시각장애인’으로 사용해 달

라고 요청했다. 또 성경에 나오는 ‘

귀머거리’ ‘귀먹음'이라는 표현도 ’

청각장애인'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

다(표 참조). 

한편, 한장선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이 지난 첫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

로 제정했다. 

각 신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신학자 중심의 아카데믹한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목회 현장

에 접목 가능한 논문이 다수 선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가 있는 신학’을 자연스

럽게 형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

호다. 

한국신약학회(회장 윤철원)는 오

는 16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길 신

촌성결교회 성봉채플에서 학술대

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신약성서

와 하나님’으로 복음서와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등 신약 성경 전반에서 

고찰한 하나님 나라 개념을 다룬

다. 발표될 논문 중에는 ‘하나님과 

기독론’ ‘빌립보서 2:6의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문맥적 고찰’ ‘사도

행전에서의 하나님 중심적 신학’ 

등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회장 윤철원(서울신대) 교수는 “

봄에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는 과

거에 비해 목회 현장을 고려한 발

제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목회 현장에 새로운 

신약 성경 읽기와 해석의 틀을 제

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시각을 넓

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직신학회(회장 김재진)는 

오는 22일 서울 성북구 성북로 덕

수교회에서 한국조직신학자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아

예 현장 목회를 지향한다고 밝히는 

등 목표를 분명히 했다. 학회 관계

자는 “신학이 교회와 그 현장을 위

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학

대회를 갖게 됐다”며 “목회 현장을 

위한 교의학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

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구약학회(회장 차준희)도 ‘

구약성서의 리더십’을 주제로 오는 

29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서울장

신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다. 회장 차준희(한세대) 교수는 “

지금은 신학과 목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

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총선과 최

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을 고

려해 성경적 리더십을 주제로 택했

다”고 말했다. 

교회 설교서 ‘앉은뱅이’‘문둥병자` 말 안돼

신학회들 목회 현장에 ‘신학 수혈’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봄 학술대회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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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시편/Psalm 128: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이 문을 엽니다. 저기 저 가지 끝에서 마침내 터져 나오는 연한 새순들

과 각양의 꽃봉오리들의 저 간절한 희망이 보이시나요? ‘돌아온 사월은 생명

의 등불을 밝혀든다 / 빛나는 꿈의 계절아 /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던 시인의 심정으로 펜을 듭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값지게/멋있게/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도제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 하에서 멕시코 선교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길을 걷게 하

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최근 100명 이상의 청계천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El Trompo

에 다녀왔습니다. 티화나에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이 있다면 아이

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될 텐데 이 큰 대도시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

번에 El Trompo에 직접 가보니 지나다닐 때 본 것과는 달리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내부가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의 여러 시설물들이 그런

대로 아이들과 다녀올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

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Pizza를 먹였는데 Pizza 먹는 사진도 많이 찍었

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Pizza를 먹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마치 꿈을 꾸

는 듯 한 모습들을 보며 자꾸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행하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입장료, 버스 렌트비,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모르

는 예측 불가능한 숫자, Pizza를 몇 판을 예약해야 되는지 등등. 그런데 

David 목사님과 Elizabeth 사모님과 그 형제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뛰어주었

습니다. Elizabeth 사모님은 허리가 좋지 않아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의사

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다는데도 아주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동역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짧게 짧게 쓰겠습니다.

▶영화 상영 500회-2월 하순으로 500회를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이곳 티화나 지리도 익히고, 멕시칸 목사님들과 관계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영화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상영했던 곳들

은 일반 교회는 물론 고아원, 많은 Shelter들, 양로원, 공원, 여러 교도소들에

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도미니카에서도 63회의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500회는 오로지 멕시코에서만의 상영 횟수입니다. It’s amazing! 제가 생각

해도 정말 놀랍네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경 열리는 달동네 미니 초등학교 졸업식-졸업식 할 때마

다 학생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할 졸업생들을 위해 학용품들이 담긴 백팩(메

는 가방)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로고가 있는 

가디건, 티셔츠, 원피스(여), 바지(남), 스웨터, 아무 때나 입는 체육복 중에서 

몇 가지를 사주어 이 가난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주변 교회에 출

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Campamento de Verano)-제가 아주 좋아하는 멕

시칸 교회에서 매년 여름 주최하는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청소년들을 두 

번을 참석시켰습니다. 매일 아침의 그룹별 말씀 묵상, 낮 시간의 단체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 맛있는 식사들, 많은 리더들의 섬김, 저녁의 멋진 드라

마와 메시지 등이 너무 좋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너무나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큰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30명 이상 50

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참석시키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재정의 지

원이 필요합니다.

▶선교 센터의 필요-많은 교회와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가 선교 센터가 있다면 더 왕성한 사역이 될 텐데 늘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모텔도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땅은 안사지만 누군가가 대지를 기증하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센터 건

축을 해보려고 기도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 위에 쓴 David 목사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대지(약18mx30m)를 선교센터로 지어서 활용하라고 먼

저 제안이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도 선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

다.

2016년 4월의 문을 열며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멕시코선교 편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 문화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사

고의 틀을 갖추는데 기초를 제공

한다. 그러므로 현지인의 사상과 

생활 속에 배어있는 전래문화를 

모르고서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선교를 위해 타문

화권에 뛰어든 사람은 맞닥뜨린 

현지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

는가? 이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존중하거나 갱신 아니면 타파의 

대상일 수 있다. 아무튼 인간 사

고체계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문

화를 우리는 학자적 시각으로 바

라보아야 한다.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엉겅퀴나 돌짝밭

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가 

먼저 겸손하게 현지 문화를 배워

야 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 가

운데 멀리 문화사역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

간은 그 문화의 포로이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전통문화에 대한 

선교적 시각은 무엇인가? 

문화의 정의와 특성

문 화 란  무 엇 인 가 ?  ‘ 문

화’(Culture)라는 단어는 숭배를 

뜻하는 ‘칼투스’(Cultus)에서 유

래되었다. 선교학자인 루이스 루

즈베택(Louis Luzbetak)은 “문

화란 삶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다. 루즈베택이 내린 정의처럼 

클리포드 길츠(Clifford Geertz) 

역시 문화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

다는 내면적인 생각의 문제, 태

도,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문화란 용어는 하나의 농축된 개

념이다. 이는 개체적이라기보다

는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 즉, 문

화란 한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체계

의 표현이며 생활방식이다. 일반

적으로 문화는 동적(Dynamic)

이며 통합적(integrated)인 속성

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정체성과 안

정감 및 영속성을 부여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문화의 핵심은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위치에 대

한 일반적인 이해로서의 세계관

이다. 그 세계관은 종교적일 수

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 문

화는 크게 유형문화와 무형문화

로 나눈다. 유형문화는 무형문화

의 최소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보이는 문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세계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예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

유가 나온다. 그는 유산을 탕진

하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와 같이 쥐엄 열매를 먹으며 

생활했다는 내용이다. 돼지는 더

러움의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돼지

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그 이

상이다. 아주 즐겁고 복된 소리

로 들릴 수 있다. 그 곳에서는 한 

여인이 자기 아이와 새끼 돼지를 

양쪽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나라에서 돼

지는 부와 행운의 상징 및 사랑

스러운 동물로서 묘사된다. 반면

에 이슬람 또는 유대주의 문화권

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요 

경멸의 대상이다.  이렇듯 문화

는 지역과 종교, 인종에 따라 음

식문화, 종교의식, 가치관, 생활

관습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만

일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때 문

화의 영역을 무시한다면 오해하

기 쉽고 나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는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음

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 문화를 경시한 선교의 결

과

과거 제국주의 시대는 식민 통

치자들의 힘을 등에 업고 선교가 

진행되었다. 당연히 그들은 서구 

문화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복음을 서구 문

명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

기였다. 그들은 현지의 전통문화

가 안중에 없었다. 그것은 저등

한 타파의 대상일 뿐이었다. 결

과 기독교가 토착화되는데 어려

움이 있어왔다. 아직도 많은 국

가에서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여기고 있다. 그것은 현지문화를 

배타시 한 결과이다. 오늘날의 

선교현장은 많이 발전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토착민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자기 몸에 

밴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

다. 열심이 특 심인 한인 선교사

들도 예외는 아니다. 꼭 잊지 말

아야 할 것은 선교현장은 자국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

교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

숨을 메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문화에 대한 폴 히버트(P. 

Hiebert)교수의 견해 

첫째로 복음은 모든 인간 문화

들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 오

늘날 선교사역에서 크게 실수하

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복음과 

인간문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다. 선교사들은 자주 복음과 

그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동일시 

할 때가 있다. 그 결과로 토착문

화를 정죄하게 되고 마침내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복음은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지만 역시 문화적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로 성육화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한 문

화권 속으로 성육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토착화’(Indigenization) 

또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

라고 부른다. 모든 문화가 각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

한 것이다. 셋째로 복음은 모든 

문화가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궁

극적으로 복음은 각 개인의 죄성

(罪性)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처

럼 인간들이 만든 구조악(構造

惡)에 대해 정죄한다. 복음은 참

으로 문화 변형적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풍요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 문화에서 다

른 문화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전통 문화 가운데 선교방향

선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

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개체적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

간을 형성하여 왔던 문화 역시도 

선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공

동체도 변혁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의  타파해야 할 

문화가 있고 복음 안에서 갱신해

야할 문화가 있다. 우상을 숭배

하며 인간의 생명을 해하고 복음

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문화는 반

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건강한 미풍양속의 문

화는 존중하며 복음으로 승화되

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은 토착화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초문

화적이다. 이로 말미암아 생성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며 인간을 복되게 할 때 바른 귀

결점이 있다.  

맺음 말

문화를 알면 선교가 보인다. 

전통 문화를 모르면 선교가 겉돌

게 된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정복

적 시각은 문제가 크다. 필연코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선교

사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다. 영토나 문화를 점령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수용적 

시각은 혼합주의를 유발하게 된

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문화사

역은  절대 진리를 훼손하게 된

다. 복음적 시각이 바른 태도이

다. 그것은 말씀이 신앙화 되고 

신앙이 생활화 되며 생활이 문화

화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

교 궤적은 사탄이 함부로 침노할 

수 없다. 만일 말씀이 문화로까

지 연결되지 못하면 그 선교는 

당대로 끝나기 쉽다. 세대가 바

뀌면 모든 것이 원점이 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말씀으

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

러내는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전통문화와 선교

선교의 창 (52)

인간은 대기를 마시듯 전통문화의 영향 속에 있다.

복음을 가로막은 사탄적 문화는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하지만 미풍양속의 건전한 문화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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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3.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민23:19).
5.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사62:4).
6. 바울이 로마로 가던 도중 이 성에서 3일간 유하였다(행28:12).
9. 그 일을 맡아보는 곳에 근무하는 자(요7:26).
10. 어떤 공직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창40:2).
12. 갈증을 풀어버림(시104:11).
13. 남편을 낮추어 이르는 말(잠12:4).
15. 기별하여 알림(마14:35).
16. 가나안 자손 중 한 족속이 거주하는 성읍. 베니게 남방에 있다(창

10:18).
17. 부끄러움(창20:16).
19.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며 부르는 노래(삼하1:20).
21. 아들과 손자(출34:7).
23.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왕하18:7).
24. 의심 많은 도마의 헬라어 이름(요20:24).
26.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눅5:17)
27.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하나. 자칭 여선지자를 용납하고 행음함으

로 인해 책망 받음(계2:18).
30. 공사(公事)를 토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왕상12:20).
3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

든 것이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세로 푸는 열쇠>
1. 우리들 신앙의 중심 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마1:1).

2. 여러 가지 기구(삼상8:12).
4.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직책(막5:22).
5.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고사성어).
7.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항에서 가까운 성읍이었다(행27:8).
8. 궁중에 있으면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고급관리(왕상4:3).
11. 관위, 연령, 덕망이 높은 공신(행5:21).
13. 가리켜 이끌어 줌(시25:9).
14. 여호와께서 이 산위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보여주셨다(신3:27).
15. 다스리는 사람(시105:20).
18. 유다지파의 족장으로 광야에 있을 때 회막에서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민7:12).
19.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 교회를 시작함(상식).
20. 첫 머리(대하20:27).
22. 여호야김의 관리 바룩을 불러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읽은 사람(렘36:14).
24. 모세가 이 부근에서 신명기를 제2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신1:1).
25. 한데 합하여 다(창41:8).
28. 진실하다, 소원입니다. 예배 시 기도나 송영 끝에…(신27:15).
29.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기생.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받음(수2: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120)

십자말 정답

2013년 전주 바울교회(담임 

원팔연 목사)에서 1차 대회가 

열린데 이어, 금년에는 서울 성

복장로교회(담임 길성운 목사)

에서 제2차 한민족-북미원주

민 선교대회(Korean-North 

American Aboriginal Mission 

Conference)가 열린다. 선교 

대회는 단순한 대회 이상이다.  

거대한 영적전쟁이다.

북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중심으로 각종 선교 세미나와 

선교대회가 대도시마다에서 

열리곤 하는데 정작 이 땅에 

사는 북미원주민들을 제외한 

해외선교가 주로 주제로 다루

어지곤 한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전쟁으로 북미주-우리의 본토-

가, 특히 북미 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600만 북미 원주민 사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먼 산의 불로만 여겨 

본토 밖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주

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조국 땅에서 한민족-북미원주민 선교대회를 

치르게 하고 계시는가?

사탄은 이 북미 땅이 전략적 요충지임을 알고, 그 중에서도 원주민

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하는 ‘졸개’들-마약, 알코올, 자살, 성폭행, 카지

노, 가정폭행, 평생무직의 영 등을 총동원하여 무차별 공격으로 초토

화하고 있는데, 또한 식민주의의 후예들인 주류 백인들을 향하여도 물

질만능, 쾌락지상주의 배교의 영들을 보내어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미

전도 종족들보다 못한 상태로 추락시키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

는 상태이다. 이 땅의 영적 부흥과 회개가 없이는 주님의 재림이,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시대에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전쟁의 가장 

강력한 악령의 요새가 바로 북미 땅 600만 북미원주민 사회에 지난 

500년 동안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북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조국의 

교회들은 알고 있는가? 

저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 제4세계 선교야 말로 전세계 기독교가 넘

어야 할 세계 선교의 마지막 물결, 곧 제4의 물결이며 우리 모두가 연

합하고 총력을 기울여 감당하여야 할 디아스포라 교회들의-모국 교

회들과 함께-전략적이고도 우선적인 전투라고 절규하고 싶다. ‘전도’

와 ‘선교’야말로 우리 북미주 이민교회마다 달고 날아야 할 두 날개가 

아닐까?

2013년 4월 17일! 500년 동안 갖은 고난과 말살과 박탈의 삶을 살

아온 북미원주민들이 북미 원주민 선교사들과 함께 모국에 모인다. 오

랜 인고의 세월을 살았고, 주님 때문에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승리하

고 있는 북미원주민 영웅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목하는 한반도의 

분단비극을 종식하고 상생과 통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다. 

비록 세계 선교계가 간과하고 조국의 교계가 보지 못하지만 북미원

주민 선교를 사랑의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북미주 현장에서 

직접 불러내신 종들을 통하여 북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거의 모두

가 자비량 선교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북미원주민 선교사들의 희생적 

선교로 지한파·친한파가 된 북미원주민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사인했는데(얄타회담 시), 북미원주민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하나님 전에 상소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한민족-북미원주민 선교대회에는 특히 캐나다에서 활

동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와 

미국 원주민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지난번 대회와 다른 점이

다.

북미원주민 선교사로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아!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려온 것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

구나,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 구나… 하는 감회이다.

저는 1차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선교대회 북미대표로 10일 간(4월

12-22일) 북미원주민 선교대회를 섬기고 돌아올 예정이다. 두고 온 

교회들을 꼭 방문하여, 보고 싶은 옛 신앙의 동지들도 만나보고, 저의 

선교보고와 함께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축복을 모교회

인 동숭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올 예정이다,

아무쪼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투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린다.

-북미주 800만 원주민을 섬기는  김동승 선교사 
agapearmy@hotmail.com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

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7:60)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

다.

지난 주간에는 태국 접경지역

에 있는 라오스 몽족 마을과 12

년 동안 협력하고 있는 태국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몽족

은 중국의 소수민족 묘족의 혈통

으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미

국정부는 1962년부터 라오스 공

산반군인 피테트 라오 군과 북베

트남 정규군을 대항하기 위해 라

오스 몽족을 지명하여 적극적으

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

남전쟁에 패한 미군이 1973년 철

수하면서 라오스의 몽족은 비참

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베트남 

공산정권에 도움으로 들어서게 

된 라오스 공산정권은 몽족을 추

적하여 수천 명을 살해하고 수용

소에 가두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몽족들을 핍박해왔습니다. 그 당

시 수 만명의 몽족들은 라오스의 

공산정권을 피해 태국으로 탈출

하거나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망명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몽족들은 라오

스 공산정권을 피해 밀림지대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밀림지대와 산간 지대 등 

열약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라오

스 정부로부터 학교나 병원 등 복

지시설에 대해 전혀 지원받지 못

하고 가난함 속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라오스 공산정권을 피

해 밀림지대와 산간 지대에 숨어

있던 몽족들에게 태국에서 목회

를 시작했던 태국 현지 목사님이 

처음 몽족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

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도

로도 없던 시절이라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태국 마을에서 목회

를 시작한 목사님은 배를 타고 라

오스로 건너가 45km 떨어진 곳

을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산

을 넘어가면서 그들을 찾아가 복

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

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라

오스 군이 몽족 마을로 찾아와 교

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오스 군인들은 교회를 찾아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인다면 협박을 했습니

다. 많은 몽족들이 죽음 앞에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끝

까지 교회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

이 있었습니다. 몇일 동안 우리와 

같이 지내며 한국어와 미용기술

을 배웠던 캄깨우 자매의 아버지

는 라오스 군인들이 교회를 불사

를 때 교회 안에서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라오스 군의 총에 맞아죽기

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불에 타 죽

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 군

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라오스 군이 몽족

교회를 핍박했던 3년 동안 38명

의 몽족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같이 동행한 태국 현지 목사님

도 라오스 몽족 사역을 하면서 수

십 차례 라오스 경찰에 잡혀 감옥

에 갇혀 고난을 받아왔지만 포기

하지 않고 지금까지 라오스 몽족 

선교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

오스 선교를 시작한지 20년이 흐

른 지금 라오스 몽족 지역에는 

3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8명의 

전도사와 40여명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400명이 

세워졌고 1만8천 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개 교회 중의 세 곳

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목사님과 국경지역에서 만

나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 넘게 달

려 첫 번째 교회에 도착할 수 있

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교회는 

파쌍따이 교회였습니다. 이곳 성

도는 535명으로 한 곳에서 예배

를 드릴 수 없어서 두 곳에서 나

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대나무로 지어져 비가 올 

때면 모든 성도들이 비를 맞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도

들이 깨끗한 물과 제대로 된 음식

을 먹지 못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영양결핍으로 대부분 병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자 신경안정제(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어 마

약중독 증세로 우울증과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증세들을 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폰쎈 교

회로 375명의 성도가 있으며 몇 

년 동안 헌금을 모아 대나무로 지

어진 가정집을 구입하여 교회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교회는 나부아 교

회로 성도가 1,372명 있으며 현

재 몽족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학교에서 나가기를 요청

해서 2년 전부터 교회를 짓고 있

으나 아직 언제 교회가 다 지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서 태국 현지 교회 목사님이 말씀

하기를 “라오스 몽족 지역에는 

순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38명의 몽족 순교자가 있었기에 

지금 30곳에 예배처소를 세울 수 

있었고 많은 몽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셨습

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몽족 마을

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

님의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

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을 

도와야 하지만 자칫 물질과 세상

문화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걱

정과 함께 이들을 어떻게 돕고 협

력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한국 방문

현재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참

전용사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100

여명의 참전용사들만 생존해 있

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저

를 만날 때마다 한국에 가고 싶다

는 말을 종종 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그 분들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기도 가운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24

분을 모시고 5월 18월부터 24일

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품앗이 

운동본부, 포천시와 경기도 등 몇 

몇 곳에서 행사도움과 식사대접 

그리고 차량과 숙박을 제공하기

로 했지만 항공료 및 경비 등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살

아생전 마지막 한국방문을 가시

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 사

역

3년 전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로 이사를 와서 가족 예배로 

시작한 주일예배는 지금 매 주일 

3-40명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

니다. 공간이 좁아 30명이 들어오

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이다 보니 늦게 온 사람들은 예배

실 밖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실도 지

난달에 20여명이 새로 신청했지

만 공간이 좁고 혼자 감당하기에

는 어려워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새로운 예배처를 놓고 기

도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네 가족 이야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

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온유가 유치원을 다닌 후 염불을 

외우는 등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

는 것 같아 지난번 한국방문 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나

게 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는 것이 마음에 아프지만 불평

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는 아이

들을 보며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

러나 첫째 온유가 내년이면 8살

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

는데 지금 후원으로는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가까운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유와 아이

들 학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

신 넷째가 이제 출산을 두 달 앞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하순 경에 가족들 전체가 한국

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5개월 동

안 사모와 아이들이 거할 처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

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넷째가 태어나면 차가 없

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후원교회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700만원을 준비해주셨는데 차량

을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태국 현지 교회와의 협력 선

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고 특히 라오스 몽족 지역

에 먹는 물 문제(우물파기 지원)

와 의약품 등 의료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팀들을 만날 수 있도록.

2.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 24분의 한국방문 가운데 아

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

이 채워질 수 있도록.

3.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고 새로운 예배처소와 같

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넷째가 건강하게 출산하도

록 기도해주시고 부족한 차량구

입비 1,500만원이 채워질 수 있

도록.

5. 후원교회와 주파송을 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 공

동체 박원식 목사 

thai2005@naver.com

서울에서 제2차 한민족-북미 원주민선교 대회가 열린다

선교   칼럼

북미원주민선교연합회 김동승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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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다윗에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더욱더 큰 어려움

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께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

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러 내려

올 것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자신을 배

신하는 그일라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서 지금 우리들 때문에 사울왕이 그일라를 

치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

까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위험한 일을 만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

는 일입니다.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삼상23:9-10)화

유다 땅에 숨어있는 다윗은 블레셋이 그

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과 싸워 크게 승

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다

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다윗일행은 

사울왕의 포위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승리를 얻었는데 오히려 독

안의 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에도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사람들

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을 불러서 훈장을 줘야하는 상황인데도 다

윗이 독안에 든 쥐가 됐다며 하나님이 다윗

을 내손에 붙이셨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생명의 은인임에도 사울

왕이 두려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하

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삼상23:5-8)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급하게 두 가

지의 기도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사울왕이 

쳐들어오겠는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를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주겠는가?” 제사

장의 에봇 즉 우밈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

을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가지만

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두 가지 중 급한 것을 

응답해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쳐들어오

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

가려고 하거나 그일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숨으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 기도제

목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쳐들어 올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

씀해주십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 그일라를 떠나 십 황무지로 피했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삼상23:10-12)수

우리가 때로는 급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

희들의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주십니다. 중

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는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함께 한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6

백명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습

니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육백명이 넘는 사

람이 광야로 황무지로 피신하는 다윗과 그

의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

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매일같이 이 잡듯이 

뒤져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삼상23:13-14)목

다윗은 지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순

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라의 왕으로

써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은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

는 것을 알고 십 황무지 수풀로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거처를 알고 수풀로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로 극적인 만남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요? 이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

남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죽은 후에도 아름답게 계속 이어집니다. 본

문에서 주목할 것은 좋은 신앙의 친구는 가

장 어려울 때 찾아와 친구를 하나님을 의지

하게 함으로써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

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힘이 있고 능력

이 있습니다. 

금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삼상23:15-16)

신앙의 좋은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꿈

과 비전으로 친구를 위로합니다. 지금 요나

단은 다윗이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

황이지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

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

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다윗을 위로하

는 신앙의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

음의 친구 요나단은 위험에 빠진 다윗을 보

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 나라를 훌륭하

게 이끌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

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

다.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삼상23:17-18)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중 오늘은 다섯 번째 기초로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Sociologi-

cal Foundation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철학적 기초

들이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어떤 보편적

이고 개별 문화를 뛰어 넘는 기초 원리

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사적 기초들이 

개별 문화에 초점을 둔 문화적 경험과 

각 문화 상황의 특별성에 대한 이야기, 

즉 과거의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학적 기초는 

그러한 특정 시기 특정 장소 중에서도 

우리 자신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

재,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와 공

동체의 모습과 작용들과 관련된 이야기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섬기고 있는 한인 지

체들과 자녀들은 바로 어떤 특정한 “사

회” 라는 공간과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

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육의 장(con-

text)인 교회도 그 특정 사회의 구조 안

에 존재해왔으며,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

니다. (사실 교회 자체도 사회적 기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지요) 

또한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

정(한 사회의 통합 및 영속을 위해 그 사

회의 통념과 가치를 수용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만큼 소속된 

사회의 모습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습니다. 이에 한인교회의 교육사역을 담

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 교육을 

위해 사회학적 기초를 갖는다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사회 및 문화의 구조와 기능 

및 현상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

며, 그 영향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가

는지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

어줄 것입니다.  	

사회학적 기초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가 발 딛고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회

와 문화에 대한 분석적인 통찰력 즉, 사

회와 문화가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며 

그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

회학적 기초란 단순히 현재 사회의 모

습, 기능, 현상, 작용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 영향력을 살피고 대처하는 수

동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학적 기초 그 이

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회학적 기초

는 현재 사회의 모습, 기능, 현상, 작용 

등을 기독교적 가치에 비추어 분석 및 

해석하고, 이 사회가 가지는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가야 할 부분(continuity)과 

반드시 바꾸어야 할 부분(change)을 분

별하여,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이 사

회의 올바른 부분들을 지지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

하는 능동적 의미로서 작용해야만 그 의

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특별히 한인교회의 교육

을 고민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사회

학적 기초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공동체인 한인공동체에 관한 사

회학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한인공동체

가 속해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사회학

적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

로 한인 교회는 한인공동체의 사회적 모

습을 바로 알고 분석하며 기독교적/성

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 공동체의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고

민해야 하며, 또한 미국 사회의 모습을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

고 상호작용하는 곳이니 말입니다. 

먼저는 한인공동체의 구성원, 사회의 

구조, 가치, 문화/사회 현상 및 그 원인, 

문제점들 등등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및 

통찰, 그리고 각각의 부문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로 인한 제 현상들에 대한 기

독교적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

한 것들이 우리 한인 지체들과 다음세

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교육에 임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사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더하

여 한인공동체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인 공동체가 속한 보다 넓은 사회이

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므로 미국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교

육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그와 같은 미국

사회의 면면들이 한인공동체와 한인교

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사역자

들이 교육의 기초로서 위와 같은 사회학

적 기초를 스스로 세워나가는 일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

스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얻은 

사회학적 견해가 올바른지 그른지 확신

할 수 없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

인공동체 및 미국사회의 구성원, 사회의 

구조, 가치, 문화/사회 현상 및 그 원인, 

문제점들 등등에 대한 사실적 정보들을 

수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

나, 이에 대해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기

독교적/성경적 해석을 하는 과정은, 그

리고 교육 상황들에서 적용시킬 수 있

도록 전반적인 관점을 수립하는 과정은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자

들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

초를 세워 나가는 일에 집중하여 에너지

를 쏟는 일을 주저할 지도 모르겠습니

다. 그리고 이는 너무 무리한 요구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단언하건대, 이는 반드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

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

도 이 일을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

다. 물론 사회학자들의 연구들을 참고하

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지체들과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그

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

존의 연구 결과들을 공부하는 주체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

존의 연구 결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몫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의 다문화적 가치

가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특히 그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양질의 건전하고 훌륭한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

도 이 자료가 결코 자동적으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초들 중 하나로 

기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의 경험으로부

터 얻은 섬기는 지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해 동안 다져온 올바른 

신학적 성경적 기초들에 의거하여, 미국

사회의 다문화적 가치가 한인공동체와 

한인 교회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순기능 및 역기능 등을 해석해야만, 그

것이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

초들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바라건데 우리 사역자들이, 물

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한인교회를 위한 

사회학적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

으로 바래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7)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31)

사역경험에서 얻은 한인교회 사회적 특성을 바른 신학적 기초에 의거

미국사회 다문화적 가치가 한인공동체에 미치는 순/역기능 해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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